
서사건국지

제일회 이국관헌의 해독이 아래로 인민에게 미치고 밭

가는 늙은이가 애국심이 있다

화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세계상에는 얼마나 나라들이 많

이 있었는가를 알 수 없고, 그 가운데 흥륭하고 쇠망하고 강하

고 약하며, 또는 흥하고 망한 것이 얼마인지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무릇 나라의 흥망의 원리는 모두 그 나라 인민의 어리석

음과 지혜 및 나라 사랑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지라, 위급한 존망의 무렵을 당하면 많고 많은 영웅과 호한(好

漢)이 그 사이에 나서 위급한 가운데서도 다시 평안을 되찾으

며, 망하는 가운데 다시 흥하며, 죽어 가는 속에도 다시 삶을

이루나니, 이것이 다 영웅과 호한의 본령이고 국가의 큰 행복

이다.

그러므로 예부터 이제까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영웅·호한

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없으되, 그 난 곳이 각각 있으며,

그 시기가 있으며, 제마다의 마음 씀이 각각 있으며, 그들의 성

취가 각각이니 어찌 능히 일개로 논할 수 있으리오.

서력(西曆) 십이 세기는 곧 중국 원조(元朝)의 원정(元貞) 년

간이라. 구라파의 중앙지방에 한 작은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



은 서사(瑞士)11)다. 강한 이웃나라인 일이만(日耳曼)12)의 점령

된 바 되니, 일이만 왕의 이름은 나덕복(羅德福)13)이라. 이미

서사를 점령하매, 곧 그 태자인 아로패(亞露覇)14)를 명하여 이

지방에 주둔하여 통할케 하였다. 아로패는 심히 무도하여 잔악

하고 포학하였으며, 또한 권신(權臣)이 있어 성은 희로만(希路

曼)이며, 이름은 예사륵(倪士勒)15)이라 일컬었다. 이 사람은 아

첨꾼이요. 또 음험하고 탐욕스런 자라, 아로패가 그 백성의 재

물을 박탈하는 꾀가 모두 이 자의 책략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를 호랑귀신(－虎 )이라 일컬었다.

이때 서사의 국민은 나라와 집안이 망함을 이미 겪었기에 가

히 부르짖지도 못하는 까닭에, 가혹한 정치를 실시하고 혹독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들어 일이만의 소와 말, 노예가 됨을 맡

고, 모두 마음이 소침하고 머리를 숙이며 한을 머금고 한탄의

소리로 감히 견주지도 못하니, 슬프다, 망국한 인민의 제약받음

이 이같이 참담하도다. 과연 물극즉반(物極則反)이라, 서사의

국민이 모두 다 죽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늘

이 첫째 가는 대 영웅 대 호걸을 탄생케 하사 그 도탄을 건지

게 하신지라.

이때 서사의 오려(烏黎)16) 지방에 유림척로(維霖 露)17)란

사람이 있어, 로사니(魯沙尼) 호반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아 그 풍경이 아름답지 그지없어, 오래 전부터

11) 서사(瑞士)－스위스

12) 일이만(日耳曼)－「게르만」, 즉 독일

13) 나덕복(羅德福)－루돌프(Rudolf)
14) 아로패(亞露覇)－아로파

15) 희로만 예사록(希路曼倪士勒)－헤르만 게슬러(Hermann Gessler)
16) 오려(烏黎)－地名 우리(Uri)
17) 유림척로(維霖 露)－빌헤름 텔(Wilhelm Tell)

98 애국부인전 / 을지문덕 / 서사건국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처럼 경개 좋은 곳이 있었기에

이같이 좋은 인물이 났으니, 옛 사람이 이르기를「인걸은 좋은

곳에 난다」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한가.

유림척로는 등이 두텁고 가슴이 둥글어 건장하며, 두 눈이

번개와 같고 몸뚱이가 웅장하였으며, 또 기골이 빼어나고 또

금도가 활발하여, 일을 당하매 구차하지 않고 임기응변이 뛰어

나니, 보는 사람들이 그 비상한 인물됨이 장차 한번 비상한 일

을 이룰 사람으로 알았다.

그의 집이 전원에 있어 스스로 밭 갈아서 스스로 먹으며, 한

가한 때를 당하면 산 위에 올라 날짐승을 사냥하고 달리는 짐

승을 잡고, 혹은 배를 몰아 바다에 나가 파도와 바람으로 날로

즐기었다. 이 까닭에 물질18)을 잘 알고 활쓰기에 뛰어났는 데

다 사람됨이 또한 강개하여,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가난하고

딱한 사람을 보면 돕기가 바쁘고, 집에 맞아서 옷과 음식을 줌

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평소에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있어

서, 전략과 병법에도 숙련하며 온 몸에 무예를 익힌지라, 때로

그 친구들과 더불어 담론(談論)을 할 때면 서사의 지도를 펴

공격할 곳과 수비할 곳을 지시하니, 이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

데 아는 자가 많아졌다.

하루는 차와 음식을 먹는 가운데 군중을 향하여 연설하기를

「우리의 좋은 선조의 옛 나라가 이제 일이만의 손아귀에 들

어, 국민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소와 말이 되어 버렸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어느 때에 조국을 다시 찾아 한번 국시(國是)를 정

돈하며, 한번 공화정치를 창립하여 서사의 부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까. 여러분 동포는 과연 이런 생각이 있는가?」

18) 물질－수성(水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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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격앙되고 강개한 말을 듣고, 모두가

급한 마음이 뛰놀고 뜨거운 피가 치솟아 얼굴이 붉어지며, 일

제히 소리지르기를

「우리들은 비록 필부(匹夫)이기는 하나, 국가는 인민의 이룬

바라 우리가 각기 그 성분을 이루었으니, 어찌 눈을 뜨고 남에

게 굽혀져 삶을 바라리오. 간절히 바라건대, 때를 기다렸다가

다른 날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맹세코 몽둥

이를 들고 따르겠읍니다.」

하거늘 유림척로가 모든 사람의 이 같은 마음과 분노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여 머리를 끄덕이고 스스로 생각하되

(내 한 사람의 농부로 나서 비록 이런 마음은 있지만, 이런

힘이 없음을 한탄하거니와 반드시 다시 동지를 모우고 능한 인

물을 모아서, 능히 이 놀라운 일을 해내리라.

하고, 이에 좋은 말로 다시 모든 사람을 향해 한번 위로 격려

하고, 자기는 집으로 물러가 좋은 계책을 마련하여서 부흥을

도모하기로 하니, 바로 강한 이웃나라가 비록 괴롭혀도 지사는

치욕을 씻을 마음을 잊지 않는다.

제이회 아내와 한 마음으로 나라 일을 말하고 친구와

더불어 민권의 회복을 다짐하다

각설, 유림척로가 집에 돌아온 뒤에, 가슴 가득한 회포로 머

리를 긁으며 머뭇거리니, 처자가 앞에 나와 물어도 대답을 하

지 않았다. 그 아내가 비록 농가에서 태어났으나, 책과 글을 깨

우쳤고 대의(大義)의 밝음이 녹록한 남자보다 훨씬 넘어선 것

이었다. 매양 그 남편으로 더불어 온갖 일을 담론함에 고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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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을 강직하게 펴서 빼어난 견식을 가졌으니 유림척로도 마

음이 꺾일 지경이었다.

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화록타(華祿他)19)였다. 겨우 열 살

에 이미 큰 행동거지가 들어 뛰어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기상이 있었다. 보통 때에 부모의 언론을 익혀 들어서, 나라 사

랑의 마음이 굳어져서 엄연히 서사의 옛 땅을 다시 찾기로 마

음을 작정하고, 또 가정의 가르침을 각별히 잘 지키니, 아는 사

람들은 유림씨의 좋은 아들 있음을 칭찬하였다.

화설, 유림척로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보니 돌아와서도 얼굴

에 근심하여 평시의 밝고 웃는 모습과는 달리 멍하고 취한 듯

이 말이 없거늘, 이에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난초 같은 목소

리로 가냘프고 아리따웁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평소에 큰 뜻을 품어 탁월함이 한결같아, 기쁨과 슬

픔을 내색하지 않고 세간의 소리와 재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

더니, 어찌 이를 거스르고 호연지기를 얻으리오. 오늘 답답하고

평온하지 못하니 무슨 일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능욕함을 당

하였습니까? 국사를 논함에 의기가 투합치 못함이 있습니까?

이치에는 각 사람이 견해를 갖고 있으니, 한번 토론하면 한층

식견이 많아질 텐데 어찌 이같이 마음에 둡니까? 소첩이 당신

을 맞은 뒤로 물 흐르고 해 지나가는 세월이 이십 년이라 종래

내색하지 못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 같으매 원컨대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합니다. 첩이 또한 그 반이라도 아는 바가 있다면

그 미정(未定)함을 나누어 대신코자 합니다.」

유림척로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를 젓고 탄식하기를,

「내 마음은 당신이 평소 아는지라, 이번 근심스런 얼굴은 무

19) 화록타(華祿他)－발테르(Walter) 빌헤름 텔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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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것이 아니니 내가 당신과 의논코자 하오. 마침 어떤 친구

와 함께 말하는데, 고국을 회복하여 산천을 다시 가다듬기로

의논하니, 그가 불길처럼 일어나고자 하기에 나의 구국의 정신

이 배가하고 급해져서 빨리 거사하고자 하나, 오직 비축한 군

량과 무기가 없고 또 동지들도 드물어, 망망히 사방을 살펴보

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려. 또 오늘 신문을 보니 말하였으되,

일이만이 우리의 아이타 지방에서 성을 쌓고 중병(重兵)을 보

내 지킨다니, 그 음모가 깊음을 짐작컨대 우리 서사 사람의 삶

의 기틀을 다 끊지 않으면 그 세력을 멈출 수 없구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레박 같아서 방황하니 당신이 이 까닭을 알면 편

치 못하리로다.」

그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쁜 얼굴을 하고 대답한다.

「첩이 들으니 일이만 왕자 아로패가 그 아첨하는 신하 예사

륵의 속임수를 써서 그 흉칙함을 선동하여 위세를 떠는데, 우

리 금수강산을 유린하며 우리 동포들에게 독을 뿌리니, 신(神)

과 사람이 미워하고 하늘과 땅이 용납 못할 일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부강함을 믿고 있으나, 어두운 가운데 어찌 주장이

없으리오. 그 악한 버릇이 가득함을 기다려 우리 국민의 의로

운 깃발이 오르면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을지니, 그때 우리

의 원함을 풀고 우리의 집을 찾고 우리의 주권을 펼쳐서 그 도

적 떼를 벨 것이니, 바라옵건대 잠시 기뻐하고 부질없이 성내

지 마소서.」

말을 마치매 더운 눈물이 두 줄기 흘러 부용꽃 같은 뺨에 내

리거늘, 마치 배꽃이 비에 지는 듯하였다. 이들 부인의 애국하

는 이야기, 지금 세상에 장한 기백을 가진 남자가 미칠 사람이

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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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들 화록타가 곁에 있다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격분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분격함을 보매, 또한 가슴 가득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곧 양친의 면전에 걸어 나와 높게 말

하기를,

「아버님의 항상 높이 시국을 근심하고 우국(憂國)하시는 정

이 말씀과 얼굴에 넘치시니, 소자가 무지하오나, 그러나 천하

흥망의 이치는 아직 모르옵지만 이제 저도 또한 나라를 잃고

유리(遊離)하는 사람이오라, 옛 나라를 회복함에 저 또한 일원

으로 응할 터이온데, 이제 양친께서 곤경에 빠져 서로 통곡만

하심은 무용한 일인 줄 아옵니다. 이 같은 눈물로 저 일이만인

을 달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빨리 거사하여 원수를 갚

으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설욕치 않겠습니까. 제 비록 불초하오

나 또한 맹세코 나라를 위하여 진력하고 영욕과 생사를 돌보지

않을 터이온데, 고국을 회복할 수 있다면 비록 저의 일곱 자의

몸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지을지라도 저의 청원이오니, 만약 아

버님께서 극일(剋日)로 격문을 뿌리고, 병사를 일으키시오면 저

도 결단코 창을 들고 따를 터이옵니다. 만약 공을 이루면 그

복을 다해 무릅쓸 것이요, 이루지 못할지라도 또한 부자의 영

명한 이름을 만고에 남길지니, 아버님의 뜻은 어떠하시옵니

까?」

유림척로는 처자가 다 한마음으로 애국함을 보고, 슬픔이 기

쁨으로 바꾸어짐을 금하지 못해, 머리를 들어 하늘에 빌었다.

「하늘은 우리의 오늘의 고심(苦心)을 살피소서. 만약 우리의

생기를 다 빼앗지 않으려 할진대 우리를 도우셔셔 빨리 이 큰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사람이 담론을 하며 들으니 울타리 쪽에 개가 짖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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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는 것 같더니, 계속하여 들으매 저벅저벅 밟는 소리가 멀

리서 점점 가까워 왔다. 유림척로는 일생에 극히 신중한 사람

이라, 사람이 고요한 밤에 국사를 이야기함이 본래 비밀인데

어째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지 미상불 의심한지라, 그

아들 화록타에게 명하여 문을 열어 살피게 하였다. 과연 손님

이 찾아온지라, 곧 문을 열고 들어 와 서로 쳐다보니 기쁨이

대단하였다. 그는 원래 유림척로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니, 성은

목륵득목(穆勒得木)이요, 이름은 아로나(亞魯拿)20)라. 몸집이 크고,

코가 건 쓸개 같고, 눈이 동방울 같고,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

어 삼국시대의 관공(關公)이 다시 살아난 듯하니, 이가 바로 서

사의 영웅이었다.

다과를 들고 악수하고 유림척로가 물었다.

「무슨 요긴한 소식이 있는가?」

하니, 아로나가 슬픈 소리로 분연히 말하기를,

「이리만이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며,

우리의 인민을 노예로 부리고, 속박하고 억제하는 수단이 더욱

더하고 더욱 기이한지라. 들으니, 어제 우리나라 사람이 길에서

그놈들의 관리가 지나감에 경례함이 더욱 늦어져, 잡아 가두고

심문을 하며 매질을 하고 다시 놀려 그 사람을 가리켜,‘서사

의 천한 종자는 마땅히 일이만의 노예가 될지라. 노예가 주인

의 면전에서 빨리 예를 행하지 않으면 그 죄는 마땅히 목매어

달 것이라.’하고 끝내 법정에 넘겨 형을 내렸다 하니, 우리 서

사인의 확정에서의 초췌함이 이와 같이 극에 이르렀으매, 내일

이 기니 어찌 생각하리오. 묻건대 고금에 저 같은 법률이 있으

20) 목륵득목(穆勒得木) 아로나(亞魯拿)－Arnold von Melchtha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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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형(政刑)이 있습니까. 원통한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고 비

참함에 햇빛이 없으니, 이제 의를 세우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

를 기다리리오.」

말을 마치매 두 눈을 부라리며 노기가 발발하니, 세 사람이

이를 듣고 이를 갈며 분노를 걷잡지 못하였다.

유림척로가 말하기를,

「그대가 이같이 급히 이른 것은 과연 나의 당장의 거사를 바

라는가, 서서히 함을 기다리는가?」

아로나가 몸을 던지고 가슴을 쳐 이르기를

「천시(天時)가 이미 이르렀음에 기회를 잃지 않을지니, 다시

지지하게 지체하지 마시오. 우리가 날로 당신의 떨치고 일어나

기를 바람은 대한(大旱)에 구름 무지개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만일 의로운 깃발을 들면 맹세코 반드시 생사를 같이하고 달고

씀을 함께하여, 저 이민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강토를 다시 찾

을 것이오.」

하니, 유림척로가 다시 답하였다.

「그대의 뜻은 굳어 아름다웁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

르는구나.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살았으니 우리 할 책

임을 마땅히 할 것이요, 애국의 사상은 있으나 생각할 바는 경

거망동하여, 양을 몰아내고 호랑이를 키우게 되면 후세에 웃음

거리를 남길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전 민족에 반드시 한층 더

고초를 가할 것이니, 만약 십분 근신하여 만전을 기하지 않으

면 구제하기 어려운지라. 현하(現下) 대세를 들어 논하건대, 다

만 동지 없음이 한이라. 만약 억지로 시켜 오합지졸을 모아, 어

찌 족히 저들의 오래 훈련된 병사들에게 맞서리오. 일이 한번

무너지면 헛되이 죽고 무슨 이익이 있으랴. 먼저 호한과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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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모우고, 때를 기다렸다 움직인 다음이라야 기를 펼침

에 승리할 것이요, 말이 이르매 공을 이룰지로다.」

아로나가 급히 답하되

「일이만의 가혹한 학정이 지금에 이미 극에 다달았으니, 무

릇 우리 서사의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지 않은 이

없는지라, 내가 평일에 이미 허다한 지사를 결속하였으니, 곧

격문을 전해 부르면 십만의 무리가 순식간에 모일 테니 그때

당신은 대원수가 되고 내가 보좌하면 의로운 장수가 이르매 누

가 적은 분량의 음식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리오. 청컨대, 웅도

(雄道)를 속히 떨치고 의연히 지키지 마시오.」

하니, 이야기하는 사이에 동쪽 하늘이 훤히 밝고 닭이 우는 것

을 깨닫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악수하고 작별할 때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떠나갔다. 유림척로의 부처와 아들 세 사람이 희

색이 되어 계책을 생각하고 아로나의 어떠한 접제(接濟)를 기

다려 같이 하늘과 땅이 놀랄 공을 건립할 터이니, 교룡(蛟龍)이

못 가운데의 물(物)이 아니라 바람과 번개를 끼고 구천을 흔듬

을 얻음이로다.

제삼회 잔인한 병졸들이 권세를 믿어 소를 마음대로 빼

앗고 애국의 지사는 격문을 뿌려 군사를 모으

다

각설, 아로나가 돌아 온 다음 혼자 생각하기를, 몰래 동지와

의논하고 단체를 모아 나라 회복할 것을 도모하였다. 하루는

구름이 먹장처럼 몰려오고 천둥을 치며 좋은 비가 때 맞추어

내렸다. 농가들이 기뻐하며, 밭 가는 사람들이 모두 도롱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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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을 쓰고 이랑으로 가, 비 온 뒤 들판을 가는 풍경이 들판

을 메웠다.

아로나의 부친은 대대로 밭갈이하는 농민이었다. 이날에 아

로나를 데리고 함께 쟁기 보습을 메고 밭으로 갈 때, 소를 몰

고 부자가 걸으며 이야기하면서 밭두둑에 이르러 함께 일하였

다. 아로나의 부친은 비록 기력을 가진 사람이나, 나이 벌써 칠

십에 가깝고 정신이 감손(減損)함을 면키 어려웠다. 그런 데다

정오에 이르러 비가 개이고 날이 맑아 더운 열기가 내려 쏟아

지니, 일하면서도 땀이 줄곧 비 오는 듯하였다. 할 수 없어 잠

시 쉬려고 쟁기질을 멈추고 숲 속 그늘에 쉬면서, 부자가 서로

세상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망함을 탄식하고 강한 이웃나라

의 압제를 통분하면서, 바야흐로 이야기를 하는 판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물결과 파도 소리처럼 요란하고 천군만마의

기세가 있으니, 잔인한 놈들로 소문난 자들이라, 여우와 쥐새끼

들처럼 민가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뿐 아니라 여자들을 강간하

여, 극히 흉악한 짓을 함부로 하였다. 마침 소리를 버럭버럭 지

르고 거드럭거리며 숲으로 와서, 아로나의 소를 보고는 약탈하

려는 욕심이 일어났다. 소를 끌고 돌아가면서도 임자를 아랑곳

하지를 않았다. 이때 아로나의 부친이 막아서서 이르기를,

「여보시오. 이 소는 내 소인데 어째서 끌고 가오. 이유를 알

고 싶소.」

병사들이 소리치면서,

「이 살찐 소가 우리 수상의 마음에 들 테니 여러 말 떠들지

말라. 잡아 가서 우리 수상께 바치겠노라.」

아로나의 부친은 이 자들의 강포하고 터무니없는 횡포를 보

면서도 좋은 말로 거듭 간청할 뿐이었다. 아로나가 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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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포한 짓을 보다 말고, 뛰어 나가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 말 오줌 같은 녀석들이 관(官)을 빙자하여 백주에 겁

탈을 하니 양심이 있나 없나. 어떤 사람도 보상을 쾌히 할 터

이니, 우리 소를 풀어 놓아라.」

병사가 노하여 이르기를,

「이 무지하고 구데기 같은 서사의 천한 종자야. 네놈이 오늘

날 우리 예사륵의 정병을 모르느냐. 잔소리 말고 어서 소를 달

란 말이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단 말이야.」

원래 아로나는 예사륵의 이름을 들을 때면 문득 이가 갈리

고, 능히 그놈을 잡아 살을 찢어 재를 만들고, 뼈를 갈아 먼지

를 만들어 버리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의 병사

들의 이 같은 야만적인 행동과 권세를 믿고 사람을 기만하는

짓을 보고는 다시 불에 기름 붓듯 분노가 치밀어 올라 엄하게

꾸짖었다.「너희 앞잡이 놈들이 폭군을 도와 포학하여 인민을

죽이고 재산을 겁탈한 것이 이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거늘,

오히려 내 소를 빼앗아 네놈들의 소유로 삼고자 하니, 이 무슨

뻔뻔스런 생각인고. 내 진실로 말하거니와 순순히 좋게 소를

놓아 두고 가란 말이야. 다시 혓바닥을 놀렸다가는 주먹다짐을

해 버리겠다.」

병사들이 듣고 노하여 서로 주먹질이 벌어졌다.

아로나는 본시 유명한 장사라, 어려서부터 힘을 익히고 무예

를 연마하여 혼자서 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라, 어찌 야만

의 병사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치고 받으니 한번에 어떤 놈은

머리와 팔이 부서지고, 다리와 이빨이 빠지고,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놈, 죽는 자도 있고, 달아나는 놈도 있었다. 나머지

녀석들은 형세가 불리하고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달아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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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문(營門)으로 달아난 이들은 예사륵에게 고하여 군사를

일으켜 다시 오리라 생각하고 달아나 버렸다.

아로나가 가만히 생각하니 반드시 후환이 있을 듯하여, 문득

그 부친을 향하여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흉칙한 변을 피하

라고 하니,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사륵이

군사를 정돈하여 바람과 구름같이 몰려왔다. 아로나가 이 소리

를 듣고, 서둘러 부친을 잡고 산 속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나,

그 부친이 늙은 나이로 달음질치기도 어렵거니와, 또 마음 속

으로 소를 놈들에게 잃을까 주저하니, 아로나는 사세가 긴박함

에 어찌할 수 없어 먼저 달려가고, 그 부친이 천천히 걸으며

따랐다.

예사륵이 인마를 거느리고 성화같이 급히 달려와 보니, 아로

나의 종적이 보이지 않자 잔뜩 실망하여, 한편으로 병사를 풀

어 찾게 하고는, 또 한편 이 아비를 잡아 결박하여 영내에 끌

고 가서는, 불문곡직하고 고문·난타하니 살가죽이 마구 터지

게 되었다. 칠십의 노인이 어찌 이 같은 고초와 형벌을 견디어

낼 수 있으랴. 설사 그들 남자가 죄가 있을지라도 역시 이 같

은 잔인함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예부터 죄는 처자에게 미치

지 않는다는 법률이 지금에 어찌 있으리오. 노인이 이같이 난

타를 당하고 또 허락을 요하되

「삼일 이내에 아로나를 잡아 출두하라. 그렇지 못하면 매를

맞아 죽게 되리라.」

하니 이같이 처참한 정경은 목석이라도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

다.

차설(且說), 아로나가 산골짜기에 숨었는데, 어느 사이에 해

가 지고, 산새들이 다투어 집을 찾아가고, 사면에서 들리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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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적막해지자, 뱀과 쥐의 걸음으

로 논두렁에 걸어 나왔다. 머리를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부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혹 숲 속에 숨

었으리라 생각하고 불러 보았으나, 전혀 대답이 없어 마음 속

으로 병졸들에게 끌려 간 줄 알게 되었다. 비통하고 분해서 곧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집안 일을 이웃 사람들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이튿날 새벽에 여장을 단속하여 멀리 있는 친구의

집에 숨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피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부친의 소식을 탐문하여 친구의 집에 이르렀는데, 곧 어떤 이

가 소식을 갖고 오기를, 성안에 새로운 고시장(告示狀)이 붙었

는데 현상금을 내어 사람을 잡는다는 고시라는 것이다. 그 글

은 다음과 같았다.

「이에 역비(逆匪)가 있어 이름은 아로나요, 대역무도하여 관

가(官家)를 능멸하고 관병을 난타하였으니, 그 애비는 이에 잡

아 구속하였고, 현상금을 내어 아로나를 잡고자 하니, 이를 잡

으면 즉시 본아(本衙)로 끌고 오라.」

아로나가 이를 들으매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엄하게

소리치면서

「저들 일이만인이 우리들 서사 사람을 눈의 못(－釘)으로 생

각함이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

고 우리의 인민을 죽였으니, 이게 바로 대역부도요 역비의 도

적떼거늘, 이를 생각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지각 있고 기개

있는 사람들을 잡아 일망타진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오늘 항거

하지 않는 것이 대역부도가 될 것인가. 한번 저항하여 옛 나라

를 찾으려는 것이 역비(逆匪)가 될 것인가. 거짓의 거역으로 참

된 거역과는 같지 못하다.」

110 애국부인전 / 을지문덕 / 서사건국지



하고, 말 가운데 슬픔이 끓어오름을 이기지 못해 영웅의 눈물

을 뿌리는지라, 주위에 앉았던 친구들이 이 같은 분격과 이 같

은 애국심을 보고는 모두 감복해 일어나서는,

「형은 어찌 반드시 근심하리오. 이런 일은 서사인이 다 응해

야 할 책임이라. 우리들이 오래 이런 뜻을 가졌으되 단지 사람

이 없어 사방으로 유세하여 인심을 고무한지라. 우리들 서사의

동포가 오래 해를 볼 수 없는 지옥에서 살아 왔더니, 이제 형

이 진심·성의로 이 일을 맡고 나서니, 우리가 비록 재주가 없

으나 동지가 되기를 바라니 형의 생각은 어떠하오.」

아로나가 이 이야기를 들으매, 눈 속에서 불을 봄과 같이 기

뻐하여 빨리 대답하여,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다행하고 다행입니다. 오직 진

실한 뜻과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그 뜻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

히 바라노니, 지금 동지가 드물지만, 내가 사방에 뛰어 다니며

격문을 뿌리고 날랜 장사들을 널리 불러 모을 터이니, 그런 다

음에 서로 움직이면 어찌 좋지 않으리오.」

하고, 이때부터 동지들을 맞아 그윽하고 고요한 곳에 모여 붓

을 든 자, 먹을 가는 자가 모두 최선을 다해서 회복구국(恢復

救國)의 격문을 초안해 내니, 그 이름은 바로 애국당(愛國黨)의

『회복서사격( 復瑞士檄)』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의 서사국은 구라파의 옛 나라로 일이만과 더불어

견주는 이웃나라라, 땅이 기름지고 인민이 부후(富厚)하여

서쪽으로는 니하(尼河)21)가 둘러치고, 남으로는 비령(比

領)22)이 언덕을 이루었느니, 가히 금성탕지(金城湯池)요 자

21) 니하(尼河)－라인 강

22) 비령(比領)－알프스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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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공고한 나라라, 어찌 이웃을 탐하는 호안(虎眼)의 뜻

이 흉폭하지 않으리오. 일이만인은 원래 그 종자가 야만으

로 뜻이 삼키는 것만을 도모하여, 늘 남쪽 나라를 빼앗고

자 하고, 북방의 토굴을 떠나고자 하여, 창칼을 들고 우리

나라를 치니, 그 횡포함이 만년토록 불후할 일이며, 그릇된

행동과 역적질이 참으로 심하였다.

우리나라는 인민은 노예가 되고 땅은 식민지가 되어, 하

루 아침에 천고의 슬픔이 되고 하루 저녁에 궁지에 빠진

눈물이며, 땅을 굽어보니 이이(離離)하고 고국의 일을 상심

하니 가을 바람만 소슬하고, 동포의 도탄을 슬퍼하니 어느

해에 회복함을 바라리오. 큰 도적의 무리가 임금을 위장하

여, 학정(虐政)의 가열함이 날로 다르고 달로 새로이 하여,

악독한 짓을 청천백일 가운데서 펼치고, 생령을 물불 속에

던져 겁탈과 황음을 함부로 하니, 하늘이 용납하지 못할

짓이요, 귀신이 함께 미워할 자이다.

이에 우리는 신음한 지 오램에 동병상린(同病相憐)으로

의로운 깃발을 올려 지사를 모으고, 소격란(蘇格蘭)23)의

포로(布魯)24)와 유태국(猶太國)의 마서(摩西)25)처럼 갈력

(竭力)으로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고, 성심으로 돌을 찾아

금을 만들 것이니라. 영웅·호걸의 각고의 힘씀이 모두 이

같으니, 이 나라의 회복의 거동이 어찌 이 같지 않으리오.

분골쇄신일지라도 맹세코 목적에 다다를 것이며, 영구토록

끝끝내 자벌레처럼 펼쳐 나갈 것이라. 우리의 국민을 구함

에 그 책임을 다하겠노니, 어려움이 많아도 뜻을 끝내 이

23) 소격란(蘇格蘭)－스콧틀란드

24) 포로(布魯)－폴

25) 마서(摩西)－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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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라. 의롭고 바름에 하늘이 도우고, 마음이 한결같이 국

권의 회복을 힘쓰나니, 이는 사람에 있어 자립이 귀중하

고 의로움이 사양함을 용납지 않을 것이라. 어찌 추세에

붙고 바라만 보아, 이민족의 콧김이나 우러러 보아, 하늘이

준 독립의 권리를 잃으리오.

동포들은 학교에서 글을 읽고, 혹은 푸른 들판을 갈며,

혹은 수레를 몰고 장사하며, 혹은 노동하니, 모두 옛 임금

의 자손이요 서사의 종족으로, 한마음으로 맹세하고 중지

로 성을 이루었도다. 독립의 깃발은 혁혁하게 높이 올라

해를 가리웠고, 자유의 종소리는 굉굉하게 우뢰같이 떨치

도다. 괴로움의 멍에를 벗으려 함에 어떤 괴로움을 벗지

못하겠으며, 공을 세우려 함에 무슨 공을 세우지 못하리오.

원수에 짓밟힌 슬픔에 함께 분노하며 애국심을 펼쳐 볼지

어다. 뒷날 공화정체는 필경 동포의 행복이니, 여러분은 일

어서라.

초안을 마치자. 여럿이 읽음을 한 번 하고는 곧 몇 사람을

보내어 등사(謄寫)하니 천 수백 장을 찍었다.

그 다음에는 아로나가 이를 온 몸에 품고, 곧 발정(發程)하여

각 지방으로 향하여 가니, 온갖 고초(苦楚)를 맛볼지나, 무릇

큰 뜻을 품고서 큰 일을 하는 자는 이 같은 고초쯤이야 아무렇

게도 여기지 않나니, 그 괴로움에 차탄(嗟歎)함이 있겠는가. 한

번 나서 죽음이 사나이의 일이거든, 어찌 타인(他人)에게 맡겨

자유를 빼앗으리오.

뒷일을 알고자 하면 다음 회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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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편주를 몰아 바람을 타고 큰 물결을 헤치고 노

래를 불러 무리의 마음을 격려하다

아로나가 격문을 품고 사방으로 뿌릴 때, 밤 달음질에 풍찬

노숙(風餐露宿) 그것이었다.

각설, 서사가 보통 때 한 무리 당(黨)이 있었는데, 그 우두

머리로는 두셋이었다. 한 사람은 옹덕화정(翁德華丁)이고 또 한

사람은 사격와(師格 )요. 다른 하나는 노다리(盧多利)였다. 당

을 만든 지 반 년에 이미 삼백 오십 명에 이르렀으며, 서사의

옛 나라를 회복할 뜻이 있어, 주야로 무예를 연습하고 병법을

강구하여, 그 용맹스런 마음을 당할 자 없었다.

아로나가 이런 당이 있음을 듣고 마음 속으로 크게 기뻐하

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들을 찾아 가, 그들 호한(好漢)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간이 거칠고 눈이 큼직하고 눈빛

에 빛이 번쩍이어서, 손을 들면 호랑이가 산을 도망칠 듯하고,

한번 움직이면 교룡(蛟龍)이 바다를 날 기상이었다. 목소리는

우람차고 기골이 또한 헌앙(軒昻)하여 중흥의 호한이라. 아로나

가 한번 부름에 곧 더불어 시국을 말하고, 또 옷 속에서 격문

을 꺼내어 그들에게 한번 보기를 권하니, 그들도 다 충성스런

열혈의 사람들이라, 한번 보고는 얼굴에 수연함이 봄 강에 비

오듯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 서사의 고국산천은 머리 돌림을 감당할 수 없는지

라, 우리가 마땅히 동심협력하여 산과 바다에 맹세코 함께 의

거하여 회복합시다.」

하거늘, 아로나가 그 말을 들은 다음 머리를 끄덕이고서는,

「당신들은 젊고 기골 있는 사람들이니, 타일(他日) 거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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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로나의 이 같은 겸손함을 보고 일어나 경애하여서,

아로나를 잡고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고, 조석으로 마음을 비

와 바람과 같이 함께하였다.

차설, 유림척로가 아로나를 보내고, 손꼽아 날을 헤어보니 이

미 몇 달이었다. 또 들으니, 그의 부친이 예사륵에게 잡혀서,

삼일 안에 아로나와 출두하되 그렇지 못하면 죽을 죄를 묻는다

느니, 또 연이어 듣자니, 그 부친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

다. 마음 속으로 비분함을 걷잡을 수 없으나, 다만 아로나의 행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불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요긴한 사정이 있어 형과 더불어 이야기

하고자 하네.」

하니, 유림척로가 문을 열어 영접하여, 다과를 마치고 손을 마

주잡고 마음을 터놓으니, 이는 어떤 사람인가. 사지념(斯知念)

지방의 지사(志士)인 척리니(戚里尼)였다.

그는 비록 몸은 자그마하나, 마음의 뜻이 커서 조국을 회복

하려는 사상을 품은 남자라, 유림척로의 집에 와서 말한 것은

모두 유림척로를 재촉하여 빨리 거사하고자 함이요, 또 말하기

를

「현하 사지념에 태반의 사람이 있어 거사를 듣고자 하니, 그

대는 쾌히 몸을 움직여 나와 더불어 가서, 아로나를 만나서 일

제히 일어나자.」

하는지라, 유림척로가 이런 말을 듣고 뜨거운 마음이 뭉클하여,

일어나 작은 행리(行李)와 오색의 군장을 정리하여, 척리니와

함께 사지념으로 향해 갔다. 드디어 사지념 지방에 이르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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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동지들과 만나보매, 늦음을 한하는 초조한 뜻이 있는지라.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모두 함께 떠나, 아로나를 만나고 영웅

호한을 모우니, 모두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은 우리가 옛 땅을 회복하

며 우리의 동포를 구함이니, 하늘과 땅은 다 이 뜻을 살피소서.

만약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 영광을 누릴 것이

요, 살아 욕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때 수십 인이 가서 나상(羅上) 하반에 이르니, 홀연

히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사면의 들판이 검은 구름으로 싸

이고, 우뢰소리와 번갯불이 번쩍이며 사람의 귀와 눈을 어지럽

히며, 풍우가 크게 일어 물결이 성낸 듯 뒤집혔다. 배가 건널

수 없는지라, 유림척로는 다른 사람들이 물러갈까 저어하여, 소

리쳐 이르기를,

「오늘 우리의 거사는 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니, 이

까짓 구구한 비바람이 어찌 우리의 앞길을 막으리오. 내가 평

소에 물의 성질을 잘 아니, 만약 뱃군이 건너지 않으면 내가

가히 노를 저을 것이다. 우리 수족 같은 형제는 청컨대, 위험을

함께 겪자.」

하니, 무리가 이를 듣고 기뻐 희색이 되어 연달아 배에 오르니,

유림척로가 노를 잡고 젓기 시작하자, 배는 나는 듯이 가서 어

느 틈에 저쪽 기슭에 이르렀다.

이때 아로나가 그곳 지방에 있어, 유림척로와 여러 장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득히 기뻐하여 동지를 끌고 교외

에 나와 영접하였다. 서로 악수하고 성명을 통한 다음에 처소

로 데리고 돌아가, 양고기를 삶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할 때, 이

때 유림척로의 아들 화록타도 자리에 있어, 각 사람을 보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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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이야기함을 도도히 하여 끊지 아니하였다.

아로나가 유림척로를 향하여 묻기를,

「저희 아버님 소식이 어떻습니까?」

대답하기를

「들은즉, 예사륵이 이미 살해했다고 한다.」

하니, 아로나가 이를 듣고 비통함을 이기지 못해 꿇어 하늘에

우러러 곡하고, 부친이 하늘나라 가심을 기구하는 성호를 그었

다. 그리고는 격문을 내어 유림척로에게 보기를 권하니, 유림척

로는 손벽을 쳐 찬미하였고, 모든 동지가 다 즐겨 화합하였다.

늦게 연회가 끝날 무렵 취기가 돌아 시가를 지으니, 바로 애국

가였다. 무리를 향해 이를 노래하니, 이때를 당하여 유림척로의

정신이 날아갈 듯 기상이 당당하여, 얼굴이 불그레하고 혀가

연꽃잎 같았다. 격앙되고 강개하며 통쾌함이 무르녹아, 신선이

내린 듯하였다. 이 글은 다음과 같다.

애국가 애국가 입을 벌려 부르지도 않는데 두 줄기 눈물

에 젖는다.

서사는 지난날 부국이네. 땅은 기름지고 국민도 많았고, 부

의 원천은 멀리론 니하수(尼河水)를 접하였었고, 산하는 공

고하여 비령이 높이 둘러 쌓다. 범 같은 이웃이 우리를 삼

킴을 잠깐 생각해 보니 무단히 침범하여 무기를 휘둘렀고,

오늘 나라는 망하고 성은 깨어졌도다. 민심은 흩어져 버렸

고 지권(地權)·재정은 다 타인의 손에 앗기어 버렸네.

동포는 모두 압제를 받으니 노래는 이에 이르러 가장 상

심하겠구나.

어느 날 구국을 회복하고 탐욕한 이리를 물리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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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고로 민기(民氣)에 의존하거니와, 민기가 강해

야 나라가 강하느니, 이제 묻노니 신주와 고향을 생각하고,

일어나 고국을 멸망치 않게 붙잡을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

책임을 사람따라 다하고, 잠시 동안에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자. 분골쇄신하여 문명을 얻음을 다짐하고, 꽃다운 이름

을 만고의 향기되게 하자. 바로 이때 일이만을 물리쳐 그

따위 야만의 도적떼를 대서양에 처넣어 버리자. 도적이 가

면 나라를 강장(强壯)히 해서 공화국을 세워 떨치며, 인민

은 자유와 독립을 즐기게 하도록 이때 강성하여 백세에 이

름을 떨쳐보세.

유림척로가 노래를 마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손벽을 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였다. 돌아가며 연설할새, 연설하는 이야기는

모두 인민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뜻이라, 이 밤에 고담웅

변이 무르익어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 오

고, 닭 우는 소리가 새벽을 알리었다.

모두 세수를 마치고 곧 각자가 길을 떠나고자 할 때, 천금과

같은 일각의 때를 조금도 잃기가 불가하니, 머리를 하늘로 두

고 땅에 선 남아는 광음(光陰)을 아껴 가벼이 하지 못하리로다.

뒷일을 알고자 하면 다음 회를 보라.

제오회 아로나가 모병을 위해 두 강을 건너고 화록타

가 아비를 따라 평진을 지나다

각설, 그때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들을 마치고 식사를 한 다

음 각자가 맡은 일을 할 때, 사방으로 사람 부르는 사람, 양곡

118 애국부인전 / 을지문덕 / 서사건국지



을 셈하는 자, 군장을 모으는 자, 지세를 측량하는 자, 정보를

듣는 자, 돈을 계산하는 자 등 모든 장사가 각기 나누어져 문

을 열고 나갈 때, 아로나가 유림척로를 향하여 말하되,

「당신들 부자 두 사람은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소. 이곳에

머무러 지키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용맹하고 지모(智謀) 있

는 병사들을 불러모아 다시 돌아오겠소. 우리 서사에서 제일

큰 부락은 오려 지방이니 그곳은 당신의 고향이라, 인마(人馬)

가 강성하고, 또 당신이 끼친 풍습교화가 있으니 딴 곳에 비하

면 더욱 좋을 것이니, 당신이 무슨 서신이 있어 내게 부탁하려

면 어서 쓰시오.」

유림척로의 아들 화록타가 아로나의 이 말을 듣고 침착하게

말하되,

「만약 오려로 가실진대 제가 삼가 부탁할 것이 있읍니다. 제

가 평소에 집에서 독서할 때 문인·학사들과 사귀었는데, 그들

은 모두 열성으로 조국의 회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라, 저의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반드시 아저씨를 따라서 올

것입니다. 오늘 일을 물어 보는 정은 물론 적게 하고 널리 조

사함을 요합니다.」

말을 마치자, 아로나와 유림척로가 모두 손벽을 치고 묘하다.

하니, 화록타가 서기실에 달려가서 큼직한 붓과 백지 한 장을

꺼내어 손을 들어 써 내려가니, 쓰는 소리가 지렁이 소리 같았

다.

오려에서 부지런히 공부하던 내 좋은 친구들을 생각하네.

그때 연필을 같이 쓰고 조석으로 책을 펴 들었어라.

이별한 후 모두 증진(烝進)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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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은 무지개를 바라봄과 같았다.

이제 옛집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으니,

모두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압박 받는 이 백성을 구하자.

유태인의 출애급에 모두 마서(摩西)를 의존했는데,

이런 인물은 종시 나타나지 않고

옛 나라는 영원히 혼미(昏迷)하다.

나라 편안케 할 뜻을 세워 황망한 논의가 해마다 굽히니,

채찍을 든 오늘의 유지(有志)는

청컨대 백이숙제를 배우지 말지어다.

화록타가 서신을 써서 아로나의 손에 넘기자, 아로나가 이를

받아 행리에 넣고, 곧 유림척로의 부자 두 사람과 명년 정월

어느 날 밤으로 의거하여 불로써 신호할 것을 약속하고, 같이

의거의 비밀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악수하고 작별하여 떠나

가니, 유림척로의 부자가 멀리 들판까지 전송하여 한차례 당부

한 뒤 처소로 돌아갔다.

아로나가 바로 래인(萊因)과 여안( 安)의 하수에 이르러, 배

를 사 건너서 오려로 향하여 가니, 이 양 강은 아름답기가 천

하에 유명하였다.

차설, 유림척로가 아로나를 보낸 뒤부터 처소에 돌아오매, 아

직도 여러 장사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심히 적

적하여 다만 조석으로 약간의 무기를 잡고 조련하였다.

하루는 하늘빛이 화창하고, 맑은 바람이 잔잔하고, 우짖는 새

소리가 순조롭게 들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서 경치 나들이를

하게 하는지라, 이날 우림척로는 실내에 머무러 심혈이 끓어

올라 번민하고 언짢아 일체의 무기를 조련하는 일이 내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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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 아들 화록타가 그 아버지의 이 같은 만족치 않고 편

찮아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느낌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앞으

로 나아가 이르기를,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 좋은 새들이 놀고 있으니 우리

가 저 높은 산에 가서 새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어떻겠읍니

까?」

유림척로가 이를 듣고 기뻐하여 곧 답하기를

「참으로 묘한 생각이다. 내가 오늘 번민스러우나 능히 스스

로 풀지 못하는지라, 오래 여기 있으면 무료함이 더할 테니 사

냥함이 좋겠다. 단 알 수 없는 것은 네가 동행하겠는가, 여기

있어 진을 지키겠는가.?」

하니, 생각건대 화록타는 소년 준재로 한낱 매이지 않은 사람

이요, 또 어찌 동행치 않을 도리가 있으리오. 그러므로 아버지

의 묻는 바를 들으매, 곧

「저도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부자 양인이 사냥 옷으로 갈아입고 활통을 꺼내 각각

몸에 띠고, 일군에게 분부하여 문을 지키게 한 뒤 마을 뒷산을

향하여 갈새, 서로가 걸으며 이야기하여, 산을 오르고 물을 건

너도 괴로움을 몰랐다. 한 평원이 있는 곳에 이르러니, 마침 한

낮이라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어 더위가 사람을 삶아내는 듯

괴롭게 하였다. 드디어 숲 속에 잠시 쉴 때 마른 양식을 꺼내

어 점심을 지으니, 맑은 물로 술을 삼고 돌로 대석(擡石)을 삼

아 먹는 사이에, 그윽하고 우아함을 느껴 상쾌하였더라.

음식을 다 먹은 뒤 잠깐 앉았다가 산에 올라, 활을 당겨 살

을 겨눠 달리는 짐승과 나는 새들을 향해 쏘니, 원래 유림척로

는 절묘한 기술을 가진 자라, 살 하나에 백발백중이었다.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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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얼마를 쏘아대니, 잡은 새와 짐승이 강의 모래 수와

같이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겹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큼직한 한 무더기만 만들어 돌아

왔다. 화록타가 처소에 가지고 온 것을 보니 비록 백 수십 명

이 먹어도 남을 만큼 되었다. 또 날이 더워서 벌레가 생기기

쉬운지라, 몇 밤을 넘기면 위생상 좋지 않을 듯해서, 시내에 끌

고 가서 파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하

니, 유림척로도 그 이야기가 이치 있음을 듣고 말하기를

「과연 좋은 생각이다.」

하고, 가지고 가서 각자에게 팔려고 하니, 시에 이르러는 불과

반 시간에 하나 하나 팔리었으니, 이 시가 이루어진 이래 짐승

이 이같이 많음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유림척로 부자가 다 파니 황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배가

고파져서 부자 양인이 같이 다루(茶樓)에 올라, 차를 마시고 또

저녁을 먹을 때 다담주화(茶談酒話)가 없을 수 없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왁짝지껄 하고 여기

저기서 황망히 일어났다. 두 사람이 까닭을 알 수 없어 얼얼하

여 놀라, 분주히 다락을 내려 와 물어 보려 하였다.

이는 무단한 시정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니 주화다담(酒話

茶談) 역시 얼얼하여 놀랄 것이로다.

뒷일이 어떨지는 다음 회에 자연 실려 있으리라.

제육회 모자를 걸어 인민에게 절 시키니 기둥을 꺾어

부자가 잡히다

화설, 유림척로 부자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의 떠드는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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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 다락을 내려와 사람 속으로 달려나가, 그 일을 알아보려

고 시정에 같이 이르러 본즉, 사람이 붕어 떼같이 많았다. 공손

히 손을 들어 모자를 바로 하고 예를 차린 다음, 여러 사람에

묻기를,

「여러분께 물어 보고자 하거니와, 이 시에 있어 생업을 도모

하여 서로 편안하고 무사하였더니, 어째서 갑자기 저같이 시끄

러워지게 되었읍니까?」

마침 그때 얼굴이 푸른 백발 노인이 사람들 속에 있다가 유

림척로의 부자가 이처럼 공경하고 은근히 물음을 보고 다시 예

를 하며 답하기를

「손님께서 모르는 바가 있읍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 몇

년에 생업을 즐겨 지내었으나 일찌기 떠드는 일이 없었고, 때

로 되·말·저울의 공평치 못함이 있어 몇 마디 다툼질이 있었

어도, 조정하고 타협하여 화기(和氣)가 상한 바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떠든 것은 무고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은 귀를 기

울여 이 노인이 말하는 바를 들어 주시오.」

하거늘, 유림척로 부자가 그 놀랄 만큼 정정함이 예사스럽지

않고, 예의와 기력이 보통 사람과는 비범함을 보고, 예를 다시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하니, 노인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

를,

「우리 서사가 일이만에 예속된 뒤로 그들의 학정을 받은 지

이미 오래라, 누가 오늘에 저들 일이만 정부가 다시 새로된 예

(例)를 만들어 내어 천고에 듣기 힘든 것이 될 줄 짐작하였으

리오. 저들이 큰 시가에 한 가지 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매일

한 공후(公侯)의 예모(禮帽)를 그 꼭대기에 걸어 놓고서, 또 그

아래에는 비석 하나를 세워 고시(告示)를 새겼으되, 그 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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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하인을 막론하고 이곳을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몸을 굽

히어 모자를 벗어 예를 할 것이요, 만일 이 모자를 쓴 사람을

보면 초만부득(稍慢不得)이되, 만약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여 예

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도로 논죄하리라.’하였으니, 우리

의 장삿군과 피차 내왕하는 손님들이 어찌 능히 편리하리오.

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떠들게 되었던 것이라오.」

하고 말을 마치매 기상이 처량하고 말투는 분노한지라, 유림척

로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매, 더운 피가 치끓어 당장 폭관오

리(暴官汚吏)들을 죽여 버리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나,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세심함을 극히 요하는지라, 이 때문에 노한 기

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참으면서 화평한 말로

「이 일은 참으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우

리의 극히 불행한 일이니 떠드는 것이 괴이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 무리를 향해서 떠나는 예를 고하고 노인과

함께 악수를 하며 떠났다.

이에 부자 두 사람이 호연한 생각이 되어 거소(居所)로 돌아

올 때, 줄곧 생각하며 부지불각(不知不覺)에 문 앞에 이르러 두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자 두 사람은 자연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조석(朝夕)으로 생각하며 낮과 밤으로 생각하였다.

각설, 예사륵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종류의 수단을 짜내어

모자를 걸었는가 하면, 별고가 아니었다. 실은 요즘 풍문에 의

하면, 서사에 한 무리의 당이 있어 고국의 회복을 도모하니, 하

나가 부름에 백이 화합하여 그 세력이 퍼져 간다고 하기 때문

이었다. 애국당이라 이름하는 당이거니와, 만약 빨리 이들을 잡

아 풀 베듯 제거하지 아니하면, 장차 다른 날에 무궁한 화근이

반드시 일어날지라, 일망타진하여 막아 버리고자 하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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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없었다.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며, 수일간 정신을 쏟고

잠자고 먹은 것이 편치 못하다가, 드디어 이 모자 거는 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대저 예사륵의 의도는 반드시 뜻을 품은 지

사라면 모자 앞에 절함을 꺼릴 줄을 잘 알고 있는지라, 한 긴

기둥을 써서 길 가운데 세우고 매일 끈으로 모자를 그 꼭대기

에 달고, 또 기둥 아래 비석을 세워 고시를 새겨 두니 기념비

와 같은지라, 군사를 보내 지키게 하여 하례(下禮)하기를 꺼리

고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 당(黨)이라 하여 즉시 가

서 잡으니, 그 고시는 이러하였다.

여기 예모를 간두에 걸어 두었으니, 행인은 여기에 이르면 공후를 본

듯 국궁(鞠躬)하여 예를 할 것이며, 공경·온유하라. 설독(褻瀆)하지

말고 고시를 지키라. 근신할 것이며 반항하거나 마음에 음모하고 이

법률을 어기면, 잡아 구류하여 죽을 죄를 물을 것이며 결단코 방휴

(放休)치 않겠으니, 백성들은 근심을 자초하지 말지어다.

당시 예사륵이 기둥을 심으매, 그 위에 모자를 걸고 석비를

세워 그 아래 글을 새기고 다시 일이만군 일대를 파견하여 그

곳을 지키게 하니, 왕궁부의 모습들과 흡사한지라, 그곳을 지나

는 행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고시를 살펴보고 예를

하게 한 지 오륙 일이 지나도, 한 사람도 반항하고 따르지 않

는 자가 없었다. 예사륵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저들 서사의 천종(賤種)들의 노예근성으로 자기들 구국(舊

國)을 회복하겠다고 생각하니, 어찌 미친 지랄병이 아닌가. 내

가 저같이 전제적이고 잔인한 수단을 쓰되, 한 놈도 감히 와서

저항하는 놈이 없으니, 그것들이 무슨 애국당을 결성하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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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회복할 형편이 있는가. 내 생각건대, 절대로 그 일을 이

루기 힘드리라.」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자답(自問自答)하고 술을 들이키며

자기의 좋은 계책을 자랑하니, 천고의 간웅이 왕왕 이 같으리

라. 그러므로 조조(조조)와 같다고 할 것이다.

차설, 유림척로의 부자가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언짢아 밤

낮으로 이 큰 수치를 생각하고 한번 설욕하고자 할새, 부자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루 이틀을 말하다가‘결단코 생사를

돌보지 않고, 시중에 친히 가서 그 모자 걸린 곳에 가서 경례

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거둥이 어떤지 보리라.’마음먹고 곧

속히 일어나서, 두 사람이 그 시가에 가서 그곳을 살펴본즉, 나

무 기둥 하나가 열 길이나 높은지라, 예모 하나를 걸어 놓았으

니 그 고움이 해같이 맑고, 그 아래에는 한 덩어리 흰 돌이 있

어 고시가 새기어져 있었다.

부자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고 직행하여 경례를 하

지 않으니, 간수병이 이들의 담 큰 위범(違犯)함을 보고 어째서

경례를 아니하느냐고 힐문하였다.

부자가 같이 대답하되

「우리는 다른 종자의 역적 신하에게 예를 하지 않는다.」

하고, 서두르지 않고 가볍게 주먹을 놀려 기둥을 잡고 한번 두

들겨 치자, 벽력 같은 소리에 기둥이 부러져 두 동강이가 되고,

꼭대기의 모자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수비하는 병사가 놀라 경

고하여

「저 반역자들을 잡아라.」

하고 외치거늘, 부자 두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

망치지도 않고, 꿋꿋하게 서서 주먹을 펴고 다리를 벌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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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 그들 병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한번 치니 땅에 꺼꾸러

지는 녀석, 한번 봄에 물러가 감히 나서지 못하는 녀석들도 있

는데, 일시에 소문이 퍼져 사방에서 나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

병사들은 기세가 좋지 않음을 알고 분주히 달아나 예사륵에

게 보고하였다. 이때에 예사륵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자만

하다가 이 놀라운 어지러움을 갑자기 듣고는, 서둘러 친위병을

정돈하여 친히 이끌고 성화같이 달려 나와 시가를 포위하였다.

이때 풍성학려(風聲鶴 )로 겁먹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제마

다 원망하고 한탄하되

「유림척로 부자가 일을 불러 담 크게 전례를 어기고 병사를

쳐서, 살신(殺身)의 화를 스스로 자초한다.」

하였다. 이때 유림척로 부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한점 근심하

는 모습도 없으며, 오히려 적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하였

다.

삽시에 예사륵의 친위대가 몰려오니 강한 병력이라, 가련하

다 유림척로의 부자 두 사람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다

만 나무 막대기 두 개뿐이었으니, 어찌 친위대와 비교할 수 있

으리오. 어찌할 수 없이 눈이 정정하게 잡혔으나, 두 사람이 근

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오히려 소리내어 웃으니, 대

영웅의 모습이었다.

이날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꿈속에서 놀라 깸과

같아 고개를 끄덕여 탄식함을 마지않으며

「저들은 오늘날 죽음을 당해서도 두려워 않는 호한들이라,

천하에 저와 같은 사람을 어찌 쉬이 얻으리오.」

하였고, 모든 거리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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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척로 부자가 애석하다.」

하더라.

차설, 예사륵이 유림척로를 잡게 되어 마음이 크게 기뻐 등

의 칼과 눈의 못을 뽑아 버린 듯하였다. 즉시 심문하여 상을

두드리며 꾸짖기를,

「너 서사의 천한 종자가 전례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관장(官

長)을 멸시하고 군사를 구타하여 대담함을 좋아하니,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유림척로 부자가 이 말을 들으매, 격분이 치밀어 위풍이 늠

름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강도 일이만 놈아.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인민을 해침

이 이미 수년이라. 이제 또 전고에 없고 뒤에도 없는 독수(毒

手)를 뻗어 잔인하고 가혹함이 극심한지라. 우리가 오늘 죽으

려 한 것은 많은 동포를 위해 분함을 풀고 원수의 치욕을 설욕

하고자 함에 불과한지라, 나를 베이려면 베고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어찌 반드시 많은 말을 늘어놓아 호한을 더럽히고 모독

하느냐.」

예사륵이 이들의 말이 대담하고 한점의 놀라고 두려워함이

없음을 보고 마음이 다시 노해서 쾌히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

유림척로 부자는 다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다만 앙연(昻然)히

죽을 시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니, 바로 남아의 제일 쾌한 마음

은 죽음에 임해도 도적의 무리를 꾸짖는 때이다.

뒷일을 알고자 할진대 다음 회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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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회 과일을 쏘게 하는 척하며 영웅을 죽이려 하고

노를 젓게 하여 첨심이 호한을 구하다

각설, 예사륵이 당(黨)을 열어 심문할 때가 되자, 일이만 태

자 아로패가 당 안에 있다가 성내에 유림척로를 향하여 묻기를,

「네가 나의 모자를 내다 건 것을 잘 알고 던져 몸으로써 시

험하니, 참으로 네가 죽어도 그릇됨이 없으니 죽여도 다른 말

말라.」

하거늘 유림척로 부자 두 사람이 웃으며 태연하면서 죽음을 두

려워하는 기상이 조금도 없고 다만 목을 밀어 기다리니, 예사

륵이 좌우를 향해 묻기를,

「저 반역자들이 오려의 유림척로가 아닌가?」

무리가 답하자, 예사륵은 크게 기뻐하여서

「됐어, 됐어. 과히 성낼 필요가 없다. 내 이제 한 묘한 방법

을 얻었다.」

하고, 유림척로를 향하여 묻기를,

「네가 오늘 죽음에 이미 이른 것을 알고 있는가? 내 들은즉

네가 평소에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을 낼 테니 네 뜻이 어떠냐?」

유림척로가 묻되,

「어떤 살길이 있느냐?」

예사륵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아들을 저 보리수에 매달고 사과 한 개를 그 머

리에 놓게 하고, 너는 수십 리 멀리 떨어져서 그 과일을 쏘게

할 것이니, 만일 맞히면 속죄하여 너를 집에 돌아가게 할 것이

요, 그렇지 못하면 너의 아들은 반드시 너에게 죽어 부자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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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황천에 떨어질 것이니, 네가 만일 이해수단이 있다면 어

찌 감히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선택의 방법이 이에 있

으니 너는 생각해 보라.」

하니, 유림척로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명사수(名射手)이나 다만 오늘의 활쏘기는 그렇

지 않다. 과일이 내 아들의 머리 위에 있으니 만약 조금만 실

수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죽임이요, 아들이 죽으면 나도 또한 죽

을 터이니 무엇이 좋겠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계책이 떠올랐다.

(화살 하나를 더 얻어 두었다가 만약 한 번 쏘아 과일이 맞

으면 곧 살 수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

여 잘못 아들이 맞으면 내가 다시 더 한 살을 쏘아 예사륵을

죽여 그놈의 개 같은 목숨을 거두리라. 그를 쏘아 죽여도 내가

죽을 것이요, 그를 쏘아 죽이지 못하여도 내가 죽을 터이라.)

하고, 정해진 바대로 예사륵을 향하여

「사과를 쏘는 일은 감히 명에 따른 것이어니와 네가 화살 하

나를 더 주어서 내 수단을 보라.」

하니 예사륵이 좌우에 명령하여 활과 살을 내어놓고

「유림척로의 가쇄를 풀라.」

하니, 즉각에 그 부자를 법장(法場) 밖으로 풀어 내어 화록타를

보리수 아래에 묶게 하고 과일을 그 머리 위에 놓고, 유림척로

에게 명하여 화살을 쏘게 하였다. 이 소문이 일시에 퍼져 구경

군이 남녀노소 없이 모여들어 이들 부자 두 사람의 형상과 활

솜씨를 구경하니, 설사 정명도(程明道)가 있고 동자(董子)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눈을 잠깐 열 지경이었다.

이때 천지가 참담해지고 초목이 꾸짖고 백성이 눈물을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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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다만 유림척로 부자만은 밝은 웃음을 머금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어찌 상심하십니까. 눈물로 우리의 성명(性命)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읍니까. 대장부는

죽음을 보기를 돌아가 듯하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찌

이 일을 하였으리오. 다만 여러분께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발분

하여 구국하며, 다 같이 협력하여 저 잔인한 병정들을 모두 몰

아내야 합니다.」

하니, 감시하는 병정이 꾸짖어 가로되

「네놈들 헛되이 군정군정 뭘 지껄여. 다시 한 걸음 늦었다가

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하는지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혹 천천히 걷는 자와 불인이

개자(不忍離開者)는 병정의 칼등과 몽둥이를 맞았다.

이때에 활 쏘는 시기가 이미 되어 예사륵이 대상에서 호령을

하자, 화록타를 잡아 앉히니, 한 마음 나쁜 병사가 있어 가느다

란 소리로 말하기를

「곧 종을 치는 시간이 되면 너는 지옥에 떨어져서 염라대왕

을 보겠구나. 너의 아비가 이같이 잔인하여 아비로서 자식을

쏘아 죽이니 나 보기에도 다만 가련할 따름이니라.」

하고, 곧 과일을 잡아 머리 위에 놓고 가거늘 화록타가 분에

떨자 머리 위에 얹어두었던 과일이 떨어졌다.

곧 크게 소리질러,

「나는 비록 죽으나 반드시 천당에 갈 것이요, 너희들 금수만

도 못한 놈들은 삼천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때 여기에 모였던 일이만인들이 다 놀라며 입을 모아 서로

말하기를,

「다행히 저 소년이 잡혀서 죽게 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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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면 우리들 일이만인이 저들의 짓밟힘을 받았을 것이다.」

드디어 다른 사과를 잡아 머리에 놓았을 때, 유림척로는 화

살을 머리에 겨누고 벽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화록타의 머리

위를 향해 쏘았다.

마침 한 물건이 땅에 떨어지는지라, 한 서사인이 있어 통곡

하기를

「우리의 지사가 죽었으니, 다음부터는 그 뜻을 이을 사람이

없는데 이렇듯 살아 무얼 할꼬.」

하고 통곡하며 죽으려 하더니 울음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박

수갈채를 하는 소리가 우뢰 같았다. 어떤 사람은 꿋꿋이 서서

꼼짝하지도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이때에 유림척로의 이 같은

절정을 이루는 솜씨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자, 여러 사람들

은 모두 다

「하늘이 내려 준 기회다.」

하나, 대장부는 비록 죽어도 부질없이 안전함을 구하지 않는

마음과 뜻을 품었는지라, 어찌 구구하게 삶과 죽음을 견주리오.

이때 구경하던 자들이 점점 흩어지는지라, 예사륵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떠 위엄의 태도를 지으면서 유림척로를 향하

여 가로되

「내가 너를 보매 일개의 농삿군에 지나지 않는지라, 하루 아

침에 너를 잡아 죽임이 무고한 것 같아 그래서 그 같은 어려운

과제를 빌어 너의 부자의 자살을 기다렸더니, 어찌 너의 그 번

개 같은 눈과 구름을 가르는 솜씨가 그 같음을 알았겠느냐. 내

가 만약 너를 풀어 놓아 주면 장차 네가 날로 익혀서 다소의

호한을 모우겠구나. 우리 일이만인이 어찌 이 강인함을 넘으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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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땀을 흘리며 놀란 꼴이 되니 사방을 살펴보아도 주장(主

張)이 전혀 없었다.

유림척로가 그들의 어리벙벙한 꼴을 보니 도리어 가련하고

가소로운지라, 당황하지 않고 이르기를,

「대장부가 능히 꽃다운 이름을 백세에 남기지 못할지면 그

더러운 냄새를 만년에 남김이라. 네가 일개의 간웅(奸雄)인 줄

믿었더니 담색(담색)이 전혀 없고 수단이 또 한 전연 없구나.

네가 오늘 그 같은 소소한 일에 놀라 정신을 못 차리니, 무슨

조조(曹操)가 되며 무슨 왕망(王莽)이 되겠는가. 내가 너에게

사과를 쏘라는 것에 응할 때, 먼저 너에게 화살 둘을 달라 한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느냐. 네가 나의 사과를 쏨을 빌어 내

아들을 죽이고자 하니 다행히 맞아 사과를 맞히면 내 아들이

상하지 않을 것이요, 불행이라면 부자가 함께 죽을 것이니 네

놈의 독한 마음보를 내가 어찌 몰랐으리오. 까닭에 내가 한 화

살을 더 청해서 먼저 한 화살로 맞혔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못 맞혀 내 아들이 상하게 되면, 내가 나머지 살 하나를 다시

쏘아 너의 개 같은 목숨을 앗아 버리려 하였을 것이니, 오늘이

곧 너에게는 위험한 것이었다.」

예사륵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놀래어 상을 치며 꾸짖

되

「너 같은 서사의 천종(賤種)이 마음을 그릇 먹고 옛 땅을 회

복하자 하여 우리 일이만의 당당한 대국을 멸시하니, 너 같은

무리들을 빨리 잡아 풀 베듯 없애 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어지

러워져서 우리 일이만이 물러서게 되겠구나.」

하고, 말하는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곧 명령을 내린다.

「유림척로의 부자를 잡아 다시 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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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큰 호통을 치는 바람에 삽시간에 부자 두 사람을 묶어

감옥에 가두었다.

예사륵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저들 부자를 잡아 즉시 죽여 버리면 저들의 무리

가 일어날까 두렵고, 만약 빨리 해치지 않으면 또 무궁한 화근

이 생길까 두렵도다).

이리 저리 생각하는데, 홀연 한 계책이 떠올랐다. 유림척로

부자를 잡아 극나우다(克拿虞多)지방으로 풀어 보낸 뒤에 조용

히 저들을 잡아 없애 버리려는 것이었다. 낮에 풀어 보내면 화

가 있을까 저어해서, 오늘 저녁에 달이 어둡고 깊어 사람이 없

는 밤을 타 배에 태워 보내 버림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리

오.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는 법장을 물러난 다음 앉아서 밤을 기

다리더니, 시간이 물같이 흘러 어느덧 새가 깃을 찾고 해가 서

산에 지기 시작했다.

예사륵이 기구를 수습하고 병정들을 소집하여 한 큰 배를 삯

대니, 병정들이 감옥으로 몰려가 유림척로의 부자를 끄집어 내

어 서둘러 배에 실었고, 예사륵이 다시 이르러 곧 떠나게 하니

어둔한 소리가 물소리와 서로 어우러지더라.

생각 외로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어 물결이 성난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니, 배가 물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선창에는 바닷물이 치밀어 들어

오니, 이때 예사륵이 배에 앉았다가 노해서 몸을 떠는 꼴이 넋

나간 듯하였다. 당황하여 병정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능히 나를 구하면 마땅히 중한 상을 내리겠도다.」

하나, 수십 명의 군사가 눈이 희멀겋게 되어 하늘만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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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리는 판이라 어찌 감히 사람을 구하

겠다고 이르겠는가.

이럴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있어 답하기를,

「대인은 걱정을 마소서. 오늘 저녁 풀려난 죄인이 어려서부

터 활쏘기에 능하고 또 배부리기에 묘한 솜씨를 지니고 있으

니, 그를 풀어 내어 그에게 가부간(可否間)의 응답을 물어 그가

만일 고개를 끄덕여 허락하면 우리가 가히 이 험난함을 벗어날

수 있읍니다.」

예사륵이 문득 사람에게 명하여 그를 데리고 올라 오라 하면

서 가련한 모습을 지으니, 이때에는 오직 유림척로가 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는 속담에‘낮추면 반드시 구함이 있

다.’함과 같은 것이다.

예사륵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나의 배를 저어 저쪽 편에 올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너희 부자도 또한 고깃배에 장사지냄이 되지

않을 것이요, 내가 곧 너의 부자를 사면하여 다시 수감하지 않

겠노라.」

하거늘, 유림척로가 허락하려는데 화록타가 꾸짖어 소리치기를

「아버님은 저 같은 잔악한 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자가

과연 약속을 지키는 자 같았다면 법장에서 사과를 쏘았을 때

이미 우리는 석방되었어야 했을 텐데, 어찌 오늘을 기다리겠읍

니까?」

하고, 눈길에 불티를 뿜으며 예사륵의 살점을 먹어치워 버리는

듯한 기세였으니 유림척로가 마음으로 대를 품고 입으로 허락

함을 어찌 알겠으리오. 아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또한 성내어 소리치지 말라. 내가 뜻이 있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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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화록타가 다시 말했다.

「아버님은 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소서. 우리들 서사의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지극히 한가로운 일이요 별로 긴

요한 일이 아니나, 어찌 어진 사람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 아

니겠습니까. 다만 저 개·돼지 같은 관료가 죽어지면 우리 서

사가 크게 살아날 날이 되어 원수를 갚을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유림척로는 그 아들이 혈기가 넘치고 생사(生死)를 살피지

않으나, 아직 나이 어리어서 기회를 타서 적을 무찌르는 지혜

가 아직 밝지 못함을 탐지하고, 답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이 아직 모르는 바가 있구나. 네 아비가 어찌 서사

의 국민이 아니며 또 어찌 국민의 중한 책임을 모르고 있겠느

냐.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게 방책이 있다.」

하여 말을 다 못 마치매, 예사륵이 근심스런 표정을 크게 펴고

입을 가볍게 열어 즉시 병정에게 명하여 그들 부자의 사슬을

풀게 하니, 이때 유림척로 부자 두 사람이 교룡(蛟龍)이 뇌우

(雷雨)를 얻어 등등하게 비상함과 같고 대붕(大鵬)이 구름 속에

날아 오름과 같았다. 곧 배 밖으로 달려 나와 노를 가벼이 들

어 나아가는데, 풍우(風雨)가 여전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유림척로가 한 계책을 써서 배를 아이타(亞爾他) 지방으로

저어 가서 배를 강안에 대어 화록타에게 몸을 피해 숲 속에 숨

게 한 다음에, 다시 얼마를 저어가서 자기도 언덕에 올라 굴

속에 숨어 은신하고는, 그 배의 뜨고 가라앉음을 돌보지 않았

다. 이때 풍우가 개이고 하늘 빛이 희뿌연히 밝아 오는지라, 예

사륵이 배 위에 올라 살펴보니 유림척로 부자는 이미 도망하였

고, 또 장소도 극나우다 지방이 아니었다. 심화가 끓어오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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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시 병정들에게 명령하여 배를 저어 강안에 올라 유림척로

부자의 자취를 찾으라 하니, 병정들이 명령에 따라 강안에 배

를 대었다.

예사륵은 곧 단신으로 도망쳐 아이타로 향해 가니 이는 바로

하늘이 영웅에게 불곤(不困)하여 아홉 번 죽어도 살아나게 하

여 큰 일을 이루게 함이라.

뒷일을 알고자 하되 다음 회를 보라

제팔회 위험을 벗어나 기회를 타 적신(賊臣)을 죽이고

시기를 맞추어 의를 세워 옛 나라를 회복하다

각설, 예사륵이 분통이 터지고 노기가 치솟아 다리 힘을 아

끼지 아니하니 눈앞에 불꽃이 튀고 귓바퀴가 더워지고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거기다가 비 온 뒤의 길은 진흙 투성이가 되어서

달리기가 어려웠다. 또 발길이 동서(東西)를 알 수 없고 굽은

길을 뚫으며 길은 숲 속에 들어 갈 길과 때를 알 수 없어, 이

런 고초는 특히 가련할 지경이었다. 분주한 사이에 숲의 새는

다투어 깃을 찾고 저녁 연기가 사방에서 일어나니, 나뭇군은

나뭇짐을 지고 돌아가고 목동은 소를 몰아 돌아가니, 이 같은

저녁풍경은 천고의 영웅이 대해 보아도 허다한 일모(日暮)의

감개가 생길 터인데, 항차 예사륵은 한 간웅으로 꾀한 바를 이

루지 못하니, 풍경을 대한 상념이 능히 저 같고 얼음 같을 리

있겠으리오.

각설, 유림척로가 동굴에 숨어 기어 나오지 않다가 불현듯

날이 황혼인지라 홀연히 뱃속이 울리고 시장기가 드는지라, 그

아들이 또한 숲 속에서 숨어 있으며 배고파 할 것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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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을 주저하며 살펴보았다. 마침 그때 눈앞에 화광(火光)이

번쩍이고 사람 소리가 점점 들려 오는지라, 마음 속에 떠올라

손을 꼽아 보니 마침 그 날이 애국당의 의거일이었다. 기뻐서

시장함도 잊고 밤을 타서 숲 속에 걸어 가 아들을 찾으니, 그

아들도 배고프던 차에 갑자기 사람 소리가 있음을 듣고 마음에

놀라 예사륵의 군사가 치달아 오는 줄 알고 두려워 다시 숲 속

에 깊이 숨어들었다. 이때 유림척로가 숲 속에 이르러 아들을

보지 못하자, 마음이 적이 두려워져서 암호의 휘파람 소리를

내니, 그 아들이 이때에야 병사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온 줄

알고 황급히 뛰어나와 부자가 서로 만나니 희비가 서로 얽히었

다. 유림척로가 묻기를,

「네가 배가 몹시 고플 것이다. 네 아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곳은 숲만 우거지고 모래와 돌뿐이니 어찌 먹을 것이 있겠

나.」

화록타가 이 같은 부친의 말을 듣고 위로하기를,

「제가 듣건대, 영웅호걸은 백절불굴과 구사일생을 예삿일로

한다 하온대 구구한 며칠 사이의 굶주림을 어찌 두려워하겠읍

니까?」

유림척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하였다.

「내 아들은 오늘밤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있느냐? 오늘밤은

우리들 서사의 애국당이 거사하는 날이라, 내가 동굴에서 맞은

편 지방을 보니 불꽃이 번쩍이는 것을 보아 신호의 불임에 틀

림이 없다. 우리 부자가 이곳에 숨어 있음이 부질없는 일이니

곧 그곳으로 가서 동지를 모아야 하겠는지라, 이 기회를 타서

예사륵을 쏘아 죽이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화록타가 머리를 끄덕여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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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가시려 하면 저도 생사간에 따르겠읍니다.」

유림척로가 곧 걸어 나가니 이날 밤은 천기가 맑고 하늘에는

별 투성이라, 부자가 기뻐하고 분주하게 걸어갈 제, 훈훈한 바

람이 불고 달빛이 등불 같이 밝으니, 물소리가 가까이서 멀리

서 들리고 산그늘이 높고 낮게 드리웠다.

유림척로 부자가 손을 잡고 동행하여 대면(對面) 지방에 이

르니 이때에 아로나가 그들 부자의 곤궁함을 생각하고 구제코

자 하였는데, 마침내 이들 부자가 영전(營前)에 왔음을 보니 그

꼴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다.

반신반의하여 머뭇머뭇하는데 갑자기 그들 부자가 같은 소리

로 나와 악수를 청하니, 그때에야 비로소 이들이 죽지 않은 줄

알고 희비가 서로 얽혀 절하고 영내(營內)로 맞아들이고,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역경에 있었던 정세와 탈출한 방법을 물었다.

유림척로 부자 두 사람이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고서는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하나 고지(告知)하니, 아로나도 이를 듣고 등에

가득 땀을 흘리고 손벽을 쳐서 칭찬하였다.

「당신들 구국구민(救國救民) 하는 정성은 가히 천지를 대한

듯한지라 몸을 범의 굴에 날려 능히 살았으니, 저 푸른 하늘이

기필코 우리를 도와서 큰 일을 이루게 함이로구려.」

이때 당원들에게 명하여 잔치를 열어 진탕하게 마시고 취하

니 모두 나라 일로 그러함이었다. 사람들이 유림척로 부자의

탈출함을 보고 마음으로 애경(愛敬)하여 저마다 술잔을 올리니

유림척로는 거나해졌다. 다시 무리가 서로 연설할 것을 청하니,

박수하는 소리가 솔바람처럼 일어 양양하게 귓전을 채웠다. 유

림척로가 의(義)에 있어 사양치 않고 걸어 나가 등단하여 무리

에 절한 다음 입을 열어 유수와 같은 목소리로 발언하니,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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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을 격발(激發)하고 또 어떻게 적을 죽이는가의 방

법을 일일이 펼치니, 그 연설은 다음과 같다.

제가 시국의 어려움을 보고 옛 나라에 관심을 가져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구해 온

터이라. 그 때문에 지난해 모월에 예사륵의 깃발을 내리고

모자에 경례하기를 거부하다가 괴로움과 위태함을 당했었

고, 그 뒤에 그가 사과를 쏘라는 구실을 빌어 우리 부자를

죽이고자 하였읍니다. 다행히 하늘의 연민하심을 입어 한

번 쏘아 맞혀 부자가 함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리 같은 마음이 다시 부자를 극나우다 지방으로 풀어 보

내 밤에 발정(發程)하여 그 연안에 이르러 죽이고자 하더

니, 마침 사나운 바람과 밤비의 위험함이 대단한지라 그

때문에 우리가 배를 저어 기회를 타 탈출하여, 이에 이르

러 여러분에게 연설합니다. 때문에 비루함을 헤아리지 않

고 지난 일을 들어 직언하거니와, 그러나 제가 오직 청이

있으니, 무엇인가 하면 제가 위험을 벗어나 숨어 도망할

때 또한 예사륵의 도적의 정찰을 겪은지라, 어제 동굴에

숨어 빈번히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는 반드시 예사

륵의 도적떼들이 우리 부자를 추적함이라, 오늘 저녁에 여

러분과 더불어 만난 것도 호구여생(虎口餘生)이라, 여러분

은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옛 땅을 회복할 때 회복의 모

책(謀策)은 반드시 먼저 적을 죽임이라, 제가 활과 살을 가

지고 다시 동굴에 돌아가 그가 길을 지나감을 기다리다가

내가 곧 쏘아서 예사륵의 무리를 죽여 버린다면 대사는 더

욱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겠읍니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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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대, 여러분은 나의 미치지 못함을 고쳐 주면 동포가

심히 행복하며 서사가 다행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매 모든 사람이 손벽을 치고 묘책을 칭찬하였다.

이때 다시 술잔을 기울이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다시 닭 소리

가 새벽을 알리고 붉은 해가 오르고 선들한 새벽 바람이랑 영

영한 봄빛이 한 폭의 새로운 경치를 이루었다.

유림척로가 활 전대를 매고 전투복을 단속하고, 무리를 향해

소리치되,

「내가 이제 다시 동굴에 돌아가서 예사륵의 도적들을 쏠 터

이니, 여러분 형제는 청컨대 여기에 있어 동정을 살펴 주시

오.」

하고 말을 마치면서, 굉굉하고 영영하게 머리를 들어 저쪽 동

굴 쪽으로 향하여 갔다.

각설, 예사륵이 배를 타고 강안에 올라 하루를 헤매어도 유

림척로 부자의 발자취를 볼 수 없는지라, 풍찬노숙으로 하룻밤

을 넘기고 다음 날 다시 찾을 때, 동분서주하며 괴로움을 사양

하지 않더라. 이때 유림척로는 이미 동굴에 이르러 숨어서 나

오지 않고 있다가, 예사륵이 분주히 오는 것을 보고 살 하나를

쏘아 머리를 쏘아 맞히니, 예사륵이 머리가 아프고 눈에 불꽃

이 튀며 혼도(昏倒)하여 땅에 넘어지거늘, 유림척로가 다시 화

살을 꺼내 배를 쏘아 맞히자,「악!」외마디 소리를 치고 죽어

버렸다. 유림척로가 기뻐서 동굴의 바위에다 이끼를 벗기고 시

한 수를 써서, 여기서 피난하고 여기서 역적을 죽인 일을 기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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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아직 안잘렸으니 그 값을 어찌 알리.

나라가 망하려 하는데 어찌 자기 몸을 돌보리오.

지향 없는 이 세상, 동굴 속에 머물러

나를 구하고 도적놈들을 죽여 이 백성들을 구하리.

그 옆에 쓰기를『호구여생 서사 오려 유림척로 제(題)』라 하

였다.

유림척로가 이 시를 끝마치고 궁시(弓矢)를 품고 노래하며

맞은 편 지방에 다시 돌아와 애국당을 재회하였다. 이때 당원

들이 바라고 있는 사이에 그의 돌아옴을 보고 만면에 기쁨이

찬 것을 보고 예사륵이 맞아 죽었음을 알았다. 일제히 환호하

는지라, 그때 아로나가 북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나와 유림척로

와 악수하고 기뻐하며

「우리 서사에 삶의 기틀이 있도다.!」

하니, 좌우의 당원들이 손벽을 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높은 산

의 물소리 같았다. 모두 이렇게 떠들고 웃는 가운데 갑자기 한

소년이 있어 손을 들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청컨대, 여러분은 너무 기뻐하고 웃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

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모든 사람이 떠들기를 뚝 그치고 단정하고 엄숙하게 앉아 그

의 말을 들으려 하니 이 소년은 누군가, 바로 유림척로의 아들

화록타였다.

「아버지가 오늘 예사륵을 죽였으니 저들 병정이 알았을 것

이요, 아로패에게 도망쳐 돌아가 인마(人馬)를 일으켜 와서 우

리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비(無備)하면 저들의

병력을 당하지 못할까 두렵거니와, 여러분 형제는 어찌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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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니, 무리가 이치 있음을 다 찬성하였다. 아로나가 등단하여

「화록타 군의 이야기가 과연 도리에 합당하다. 우리가 마땅히

정신을 분발하여 적개심을 함께 하고 임전무퇴(臨戰無退)하여

맹세코 우리의 옛날의 국세를 회복하리라.」

하고, 이에 날을 정하고 식량과 군기를 예비하고 인원을 갈라

서 산에 가서 일차로 훈련을 하니, 유림척로가 모든 사람이 다

용맹함을 보고 마음 속에 매우 기뻐하였다.

무리를 향해 고하되

「다른 날 의거 때에 여러분은 긴밀함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거니와 오늘 조련(操練)과 같이 하라.」

하니, 무리가 일제히 답하되

「감히 명령대로 쫓으리다.」

하고, 중인(衆人)이 유림척로를 받들어 대원수로 삼고, 아로나

로 대장군을 삼으며, 화록타로 선봉을 만들어 그 책임을 위임

하였다. 이때 사람사람이 모두 열심하기가 불과 같아서 진실로

옛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머무르지 않을 기개가 있었으니, 국

가의 회복에 어찌 어려움이 있으리오. 무리의 뜻이 성을 이루

리로다.

뒷일이 필경 심히 미세하니 다음 회가 스스로 밝혀 주리라.

제구회 큰 일을 이루어 공화국을 세우고 중흥과 평등

권을 이루다

각설, 예사륵은 유림척로의 부자 양인이 모두 도망쳐 간 것

을 알고 배를 버리고 강안에 올라서 발자취를 추적하다가 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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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로에게 죽으니, 그 병사들이 예사륵이 수일 동안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마침내 산 속으로 찾아가 보자

과연 예사륵이 화살에 맞아 죽은 시체가 있는지라, 이는 필시

유림척로의 손에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거두어 관서로 돌아갈

때, 한편으로는 유림척로의 종적을 묻고 또 한편으로는 아로패

에게 고하니, 그때 아로패가 병정들이 시체 한 구를 바쳐 들고

관아로 바로 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필시 유림척로를 죽

여서 시체를 끌고 오는 줄 알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병사들이 다음과 같이 아뢴다.

「예사륵 대인이 역도(逆徒) 유림척로에게 맞아 죽었읍니다.」

하고, 함께 그 연유를 일일이 아뢰었다.

아로패가 이 소리를 듣고 눈물이 비 오듯 하며 크게 통곡하

였다. 홀연 병사가 돌아와 이르기를,

「애국당이 가까운 곳에 기치를 들고 일어났읍니다.」

고 하니, 이때 아로패가 또 한번 놀라서 즉시 전령(傳令)하며

일이만군 수천 명을 조발(調發)하여 나아가 싸우게 할 때, 배에

병력을 실어 날라 수륙으로 협공을 기도하였다.

차설, 애국당은 물 끓듯 새로 가입하는 자가 많아 날로 늘어

감에, 유림척로는 사람은 많고 마음은 헛갈려 통일이 안 될까

염려하여 노래 한 수를 지어 중지를 규합토록 하니, 그 노래

이름은『동맹회복가』(同盟恢復歌)였다.

나라 망할 때 어떤 계책 있는가. 자유를 잃어 노예가 되었

도다.

옛 땅을 돌아보니 아득히 눈물이라. 어찌 하늘이 불인(不

仁)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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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옛 행세를 빼앗겼도다. 사람은 유약(懦弱)하고 분노

를 모르네. 당당하던 서사국(瑞士國)은 깊이 이 이리에게

삼켰네.

듣건대 대장부는 사람의 압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슬프다, 우리 동포. 어찌 부끄럽다 하지 않으리.

발분(發憤)하면 강적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랴.

하물며 저 일이만 놈의 횡포가 귀신 같으니 하늘과 땅이

어찌 용납할까.

우리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었으니 비리를 끊고 하나로 동

포를 구하고,

하나로 하늘에 순종하여 옛 땅을 회복하세.

거국(覺國)이 하나 되어 분연히 적개심을 가져,

의로움이 항상 여기에 있음을 보고 깊이 뿌리내지 못하게

할지라.

명년 봄 정월에 날을 정하여 함께 지키길 산과 바다같이

맹세·서약하자.

일거에 이루지 못하면 국민의 유혈(流血)이 영원히 계속될

지라.

인자(仁者)는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루나니, 천고의 영웅이

견줄 만하도다.

만천번 우리 동포를 분려(憤勵)하고 대장부는 일을 당해

머뭇거림이 없으니,

목숨을 바쳐 자유권을 도로 찾자.

어찌 능히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죽음을 기다릴소냐.

다음 날 공화국을 세우고, 민권의 귀함을 활발히 하고

애국심을 함께 갈아 천만번 도패(塗廢)함을 없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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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를 지어 한번 부름에 백(百)이 화합하여 사람사람이

주먹을 휘두르고 칼과 창을 내저으니, 적군이 보면 반드시 마

음이 꺾이고 간담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각설, 일이만 군병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즉시 기병(起兵)하

여 수륙(水陸)으로 진격하니 이때는 바로 애국당이 의거하는

때였다. 연도의 서사 사람들은 늙은이, 어린이 등 종군이 불능

한 사람도 이『동맹회복가』를 듣고 분발해 일어나, 목숨을 아

끼지 않고 군인들에게 떡과 빵을 나르는 자, 차와 술을 바치는

자, 옷을 바치는 자, 집물을 대신 메는 사람 등 모두가 앞을 다

투어 나섰다.

대군이 반날을 걸어 마로가민(馬路加汶) 지방에 이르러 일이

만군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각기 영채를 보니, 유림척로가 사방

에 사투진(蛇鬪陣)을 치고 손에는 큰 도끼를 잡고 머리에는 은

(銀)투구를 쓰고 몸에는 철갑을 두르고 위풍도 당당하게 진지

(陣地)의 문에 나와 크게 소리친다.

「너희 일이만의 죽을 때가 이르렀다. 너의 장수는 나의 말

듣거라.」

하니, 군사가 장막에 통보하자 아로패가 대노하여,

「서사의 천종이 감히 이같이 함부로 지껄이다니. 참 분수를

모르는구나.」

드디어 영전(營前)에 말을 타고 나가 유림척로와 상대하니,

머리에는 금투구를 쓰고 몸에는 가죽 갑옷을 두르고 손에는 보

검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되,

「네 쓸개 큰 놈이 감히 상국(上國)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가.

네 조상들도 노예로 굽혀 우리 일이만의 주구와 소가 되었거

든, 이제 너희들 벌레 같은 것들이 힘과 용기도 없으면서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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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히려 드니, 만약 빨리 말에서 내려 네 조상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 촌초(寸草)도 머물지 않게 없애 버리리

라.」

유림척로가 크게 노하여,

「너희들 탐학(貪虐)하여 우리 백성을 죽이고 우리 조상을 우

롱하고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칠백의 정병

을 길러 너희들 일이만인을 죽여 버리려 하거니와, 군민인사

(軍民人士)를 막론하고 모두 죽여 닭·개조차 남기지 않겠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니 대답이 물 흐르듯 하였다. 이때 아

로패가 일이만의 군사가 많음을 알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 때

와 지리(地利)도 살피지 않고 곧 병정에게 꾸짖어

「유림척로를 향해 겨누라.」

하니, 유림척로가 그의 교만함과 병정이 문란하여 군기가 없음

을 보고 마음 속으로 기뻐 당황하지 않고 가볍게 도끼를 들어

적을 맞으니, 교전(交戰) 십수 회합에 승부가 나지 않아 해가

떨어지고 황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피차 군사를 거두어 다시

다음 날 또 싸울 제, 일이만 병사는 거의 살기만 찾고 죽음을

겁내는 호랑이 대가리에 뱀 꼬리 같은 자들이라. 애국당의 용

맹·불요(不撓)함을 보고 마음에 놀래어 삽시간에 도주하였다.

아로패가 세(勢)가 불리함을 알고 넋이 나간지라, 유림척로가

적수가 아님을 알고 당원들에게 명령하여 죽기로 추격하니, 때

에 하늘이 깜깜하고 달빛이 없어 칼이 부딪쳐 칼이 꺾어지고

양군이 부딪쳐 생사를 결단하는 때라, 일이만 병이 비록 수천

명이나 애국당 수백 명이 혹은 맞서며 혹은 돌을 던져, 적병

백 수십 명을 상하고 죽게 하니, 일시에 바람과 구름같이 몰아

와 번개같이 치달으며 일이만 병과 아로패를 잡으려 하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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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병사가 분주히 도망쳤다.

유림척로가 바로 일이만의 국경에 추격하여 아로패에게 꾸짖

어 한 약속을 받으니, 이후에는 영구히 침범하지 않고 평일 빼

앗아 간 권리를 돌려보내라 하니, 아로패가 일패도지(一敗塗地)

에 어찌할 바 없어 다만 이 명령을 듣고 약조(約條)를 내세워

타협하거늘, 유림척로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선하였다.

때에 서사 전국의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두가 성장

하고 영접하기를 길을 메우니,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구라파

전주(全州)를 진동하였다.

유림척로가 옛 도읍을 고쳐 세우고 상·중·하의 대의원을

열고 공화국 정체를 내세워 선거하면 여러 인종을 물론하고 선

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전국의 인민이 다 기뻐 일

컫되

「우리들의 옛 나라를 오늘에야 찾아서 독립하였다.」

하였고,

「우리나라 인민은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낮은 사람에 이르

기까지 모두 평등·동권이다.」

하였으며,

「우리가 오늘 외국 사람의 노예를 부주(不做)하였다.」

하였다.

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 편안히 즐겁게 살고 국정이 유신

(維新)하며, 민주공화 체제가 되어 집집이 화목하고 정치사상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 없으니 이것이 바로 일천삼백십오년

이라. 일인의 분발력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만 사람에게 옛

땅을 회복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겠다.

결과가 어떠한 것을 알려 하되 다음 회에 실려 있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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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회 위인의 큰 덕을 제(祭)하고 노래하며 동상을

세워 천고에 꽃다운 이름을 남기다

각설, 유림척로가 애국당과 함께 서사국을 회복하여 경시(經

時)와 제세(濟世)의 정치가를 선출하여 나라를 정돈할 때, 군주

전제정치를 요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원을 열고 공개투

표로써 가장 많은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을 총통으로 추대케 하

였다. 그때 유림척로가 장한 뜻을 이미 이루었기에 마음에 흡

족하게 여겨 뜻을 굳혀 총통이 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국민이

극히 사랑하여 받들어서 여러 번 투표·설출했으나 역시 그 직

책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鄕里)에 돌아가 전원에 은퇴하여 호

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 오직 날로 책 읽고 밭 갈며 처자와

함께 지나다가 세상을 떠나니, 이 곧 부귀에 등한하고 양기(養

氣)가 전원에 있음이로다.

세월이 흘러 노년기에 이르러 반생(半生)의 분주함을 생각하

니, 나라 위해 애쓴 마음뿐이요, 다시 오늘의 나라를 살펴보니

인민과 더불어 부를 누릴새, 국민의 책임의 만분지 일은 다하

였다 하겠으나, 영웅이 죽으려 함에 오히려 천하를 웅시하는

심회와 전 지구를 삼킬 뜻이 있어 생각을 모아 꿈을 이룸은 사

람의 상정이라.

각설, 유림척로의 가슴 가득한 심사가 근심을 풀 수 없어 황

야를 산보하며 자연풍경을 구경하여 금기(衿期)를 발전할지라,

정오부터 저녁 황혼 때에 이르기까지 아율사(亞律士) 산정(山

頂)에 올라 대서양을 굽어보며 지중해를 바라보니, 모두 삼삼

한 저녁 기운이요, 습습한 새벽 바람이다. 흰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산으로 흘러가고, 붉은 해는 몽롱하게 욕수(浴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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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자기 깃을 찾는 새들의 소리 그치어 적적하고 저녁 숲은

가릴 수도 없으니, 이런 경치는 많고 많은 감회를 일게 한다.

산을 내려 한탄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 매양 마서(摩西)가 사막에 숨고,

보로사(普魯士)가 자취를 돌 바위에 감추는 때에 이르러서는,

주먹을 치고 소리쳐 호걸이 도탄에 빠짐이 많고 영웅의 비참한

말로를 탄식하였고, 이들을 다시 재독함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마침내 능히 강한 이웃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을 보고는 기쁘

고 유쾌함이 또한 그 같더니, 나도 또한 그때 꾀하던 일을 이

루지 못해서 몸을 던져 아홉 번 죽던 때를 생각하건대, 많은

뒷사람의 감개가 더할 것이요, 오늘 하늘이 어여삐 보아 열성

을 돌보아 주시므로 옛 땅을 회복하여 일생의 장한 뜻을 이루

게 하였으니, 또 많은 뒷사람의 유쾌함을 더할지니, 가장 두려

운 것은 우리 남자가 하늘에 머리를 두고 땅에 서서 국민의 책

임을 다하며 우리의 쇠퇴함을 면하기를 알지 못함이라. 만약

능히 이를 알아 실행하면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마침내 일을

이루고 공을 쌓는 날이 있을지니, 소소히 막는 힘과 구구한 곤

경이 어찌 대장부를 곤하게 하리오.」

이렇게 영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들판을 메

우고 비바람이 불어치는지라. 유림척로가 이런 정형을 보고 집

에 돌아왔더니, 슬프다. 백발이 머리를 덮고 이끼가 만면한 노

인이 억울한 근심과 무정한 비바람을 맞아 노병이 갑자기 들었

다. 침상에 누워 휴식하고 의원을 불러 조리하였으나, 위인의

귀천(歸天)하는 때가 이에 있는지라, 약석이 효험 없이 숨결이

서산에 지는 해와 같더니, 갑자기 들릴 듯 말 듯 한 말로 처자

를 향해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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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건대, 하느님이 구름과 안개를 타고 내 침상에 이르

러 이르기를‘내가 구국하고 국민을 구한 책임을 이미 마쳤으

니, 하늘에 올라 기쁨을 가질 것이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

라’고 하더라.」

하고, 눈이 흐려지고 숨결이 끊어지며 죽으니, 때는 서력 일천

삼백사십삼년이었다.

각설, 모든 서사국 사람들이 유림척로의 서거함을 듣고 남녀

노소가 모두 무리지어 와서 엎드려 통곡하니, 인심의 황황하기

가 어버이 상을 당함과 같았다. 의회의 의원과 전일의 애국당

지사가 모두 소복하였으며, 장례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

서 몰려들어 서사의 건국이래 없었던 성황을 이루었다. 아, 구

국구민의 영웅 호한은 살아서 유익하고 죽어 유명을 길이 남겨

꽃다운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니, 부자와 귀인이 어찌 능히 이

아름다움에 견주리오. 장례식이 끝나자, 아로나가 한 무리의 호

한과 전국의 인민을 거느리고 묘 앞에서 제를 행할 때, 제문을

지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제문을 읽으니,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유기원(維紀元) 일천삼백사십삼년 서사 국민은 삼가 제

물을 갖추고 구국의 위인이신 유림척로의 묘전에 아룁니

다. 오호 통재라, 우리가 부진함이여, 국가가 다난하고 종

사가 기울어짐이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었도다. 사람의 나

지 않음이여, 밤낮을 탄식하였고, 누가 이 서사국을 회복하

리오. 덕국의 노예에서 누가 풀려 나게 하리오.

오호 통재라, 약육강식이여, 자벌레가 굽었다 펴려 하고

난세가 충신을 앎이여, 하늘이 내리사 위인이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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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이여, 가난과 고생을 겪으셨고 노심고골(勞心苦骨)함이

여, 강한 이웃에서 벗어나게 했도다. 큰 일을 근근히 이루

시었도다. 위인이 입지(立志)하심을 생각함이여, 살신성인

(殺身成仁)을 다짐하셨도다. 이제 장한 뜻으로 옛 나라를

회복하고 이 백성을 건지셨도다.

오호 통재라, 옛 사람이 우리를 속이심이여, 고인(古人)

은 이르되 인자는 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의 길인(吉人)

임을 하늘은 어찌 도우지 않느뇨. 공의 공화국 정체(政體)

를 이루심이여, 마치시고 오려(烏黎)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

심이여, 물이 맑고 산이 수려함이다. 눈물이 떨어져 소매를

적시도다.

오호 통재라, 크게 경영하심이여, 한 나무가 지탱키 어렵

도다. 장사의 한번 가심이여, 하늘과 사람이 함께 슬퍼하도

다. 하늘 기둥이 쉬이 꺾어짐이여, 풍우가 처연하고 그 한

사람의 경사 있음이여, 억조의 인민이 의뢰하였도다. 아,

위인의 반생의 경영하심이여, 목적한 바를 이루셨도다. 공

의 죽음이 유감 없음이여, 이미 만년토록 썩지 않을 기틀

을 이루셨도다. 다만 천지의 무정함이여, 생사가 무상하고

대업을 세우시고 선유하심이여, 천고에 꽃다움을 남기셨도다.

공의 책임을 다 이루심이여, 공에 있어 어찌 상함이 있

으리오. 한 다발 계주를 정함이여, 숙장(椒醬)의 혼이 나오

심이여, 풍우가 티끌을 씻음이여,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도

다. 대지는 망망하고 신주(神州)는 창창하고 독립의 깃발은

양양히 나부끼고 있도다. 자유의 종은 울리고 서사의 국민

은 이제 잠을 깨었도다. 공은 이같이 아오니 이 향불을 감

하소서. 오호 통재 상향(尙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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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을 마치고 제가 끝나자 각 사람이 또 서로 이르기를, 유림

척로가 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구한 대 공훈

을 건립하여 이름이 천고에 향기로움과, 다시 국민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국정을 바로 잡은 것을 찬양하였다. 이야기하는 가운

데 저녁 때임을 깨닫지 못할 제 드디어 악수하고 흩어졌더라.

각설, 서사국의 정치가들이 유림척로가 죽은 뒤로부터 그의

천신만고하여 이 나라를 회복한 고심을 명심하고, 국정을 정리

하고 더욱 힘쓰니 날로 진보하였다. 뒷날 서사국의 인민들이

유림척로가 전일 피난하고 예사륵을 죽인 동굴에다 동상을 세

우고 찬양의 말을 새겨 그 공로와 업적을 기념하였으며, 매년

생일과 기일(忌日)에 이르면 전국 사람이 남녀와 노소를 불구

하고 동상에 와서 제사하였으며, 장사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

람들도 모두 일을 쉬고 이곳에 이르러 동상에 참배하게 되었으

니, 이날 도로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제물이 또한

그러하여 풍속이 되었던 것이다.

또 오려 지방은 서사의 발상지라, 나라 사람이 이곳에 단(壇)

을 세워 절하고 등을 달아서 사람이 모여들고, 인걸(人傑)과 지

령(地靈)은 무궁한 복을 함께 누리었다. 이때 혹은 제품(祭品)

을 올리며 혹은 시가를 읊으며 인산인해에 노래 소리라, 각처

에서 풍경 구경하려 온 자가 배와 기차를 타고 몰려들어 즐기

는 일은 각국에 다 있더라. 다만 서사국은 공화국을 세운 다음

부터 학교를 많이 개설하고 신문사를 많이 세웠으므로, 민지

(民智)가 크게 열리고 시골이나 벽지 및 도시를 막론하고 사람

마다가 정치사상이 있어서 언제나 의회를 열어 일이 정탈(定

奪)할 때에는 상·중·하 의원을 물론하고 대변하여 대소의 평

등권을 다 알아서 의론하고, 인정의 좋은 바를 취해 공리에 쫓

서사건국지 153



아 다수결에 의해 처리하니, 조금도 어지러움이 없었다. 이웃나

라가 보기에 이들이 하루 아침에 독립하고, 또한 처음부터 끝

까지 선정(善政)하여 인민의 지혜를 개척하며 민권을 평등하게

하여, 정치가 잘 되고 풍속이 아름다워 날로 발전함에 만방(萬

邦)이 살펴본들 기개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외경하여서 감히 종전에 보던 바와 같이 삼등

야만국이라 탓하며, 늙고 병든 나라라고 꾸짖던 이야기가 일시

에 눈 녹듯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주의 여러 나라와 세계의

여러 나라가 문명한 나라됨을 칭찬하였다. 서로서로 왕래하며

조약과 협력을 맺으니, 적십자회와 만국공회(萬國公會) 및 만국

교통·우정(郵政) 협정에 모두 서사국을 맹주로 삼고, 국민이

어느 곳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대사관으로 보호받게 하니, 다

른 사람의 어지러움과 속임과 욕이 없었다.

이렇듯 서사 국내가 날로 정돈하여 진실로 도적이 없는 좋은

곳이 되고, 산천의 풍경도 비상하게 아름다워 선경과 같아 구

주에서 제일 그윽하고 아담한 나라가 되었다.

아세아의 동쪽에 일본의 풍경이 명승이라 하기도 하나, 이

또한 서사에 미치지 못한다. 현하 각국 사람이 곳곳을 관광하

여도 서사국이란 이름이 빠지지 않으니, 그 이름이 세계에 널

리 알려졌음을 볼 수 있고, 국민은 또한 평화롭게 그 각자의

일을 하며 동고동락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구경하여 그

문명한 정치와 풍속과 인심을 보면 모두 찬양하고 부러워 할

것이다.

융희(隆熙) 원년 8월 일 인쇄

인쇄소 대한매일신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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